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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 및 과제

조미진 ·김민성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

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품목(HS 6단위 기준 80여개 품목)에 한해 특

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최빈국의 절대빈곤 축소를 위한 국제사회 지

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홍콩각료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2006년 6월 한국은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말 대통

령령인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을 개정하고 HS 6단위 기

준으로 약 75% 수준의 공여 확대 품목을 마련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홍콩각료회의 목표치인 97% 수준을 맞추기 위해 

2012년까지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확대 전후를 

기준으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의 활용 현황을 기간별, 국가별, 산

업별로 살펴보았다. 활용 현황의 분석 결과, 한국의 특혜제도(preferential 

scheme)는 특정 품목과 일부 국가에 그 특혜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혜관

세 공여 품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2007년 이전과 특혜관세 공여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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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크게 확대된 2008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시장접근 향상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관세 혜택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품

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혜관세 혜택이 늘어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최빈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최빈국의 경제상황이나 규모, 공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최

빈국의 수출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점을 감

안한다면 한국의 대최빈국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빈국의 한

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특히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의 수혜를 결정짓는 원산지규정 완화 조

치를 도입하고, 최빈국의 공급여건을 고려한 품목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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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최빈개도국(이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로, 비상호적(non-reciprocal)인 특혜

관세 혜택을 통해 최빈국의 무역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성장과 발전을 도모하

고, 이 과정에서 최빈국의 절대 빈곤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흐름과 최빈국에 적용되는 특혜제도(preferential 

scheme)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비하

다.1) 이에 최빈국의 절대적인 빈곤을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

성되면서 이들 국가를 위한 우호적인 시장접근 체제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

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에 열린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Duty Free Quota Free) 시장 접근을 제공하

기로 합의하였다. 선진국은 2008년까지, 그리고 이에 동참하는 개도국은 단

계적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 선정에 있어 

1) 상품무역을 기준으로 최빈국의 2007년 수출액은 1,230억 달러로, 이는 세계 전체 수출액의 1%에 불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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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신축성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통해 개도국에 비해 최빈국에 보다 우호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EU는 무기 이외의 모든 최빈국 수입품(EBA: 

Everything But Arms)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섬유제

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일본 또한 대부분의 섬유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며 2003년부터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확대하였다. 

한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공여하기 시

작하였는데, 일부 제한적인 품목(HS 6단위 기준 80여 개 품목)에 한해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2006년 6월 홍콩 각료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말에 대통령령인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개정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HS 6단위를 기준으로 

약 75% 수준의 공여 확대 품목을 마련하여 공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홍

콩각료회의 목표치인 97% 수준을 맞추기 위해 2012년까지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공여 대상 품목의 확대에 따른 한국의 

대최빈국 지원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최빈국의 한국 특혜관세제

도 활용률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운영과 관

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현황을 살펴본 해외 연구로는 2003년에 발

간된 UN 보고서2)가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

을 대상으로 각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활용률(Utilization Rate)을 측정하여, 

주요 4개국(Quad members)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

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Stevens and 

2) UNCTAD/ITCD/TSB/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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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an(2001), Hoekman, Ng and Olarreaga(2002), McQueen(2002) 등

은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Hoekman, Ng and Olarreaga (2002)에서는 UN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주요 4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15% 이상의 고

관세 품목(tariff peak)을 중심으로 최빈국에 대한 관세상 특혜 공여가 최빈

국의 수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U가 이미 EBA 규정을 통해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전폭적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역시 고관세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를 공여할 경우 최빈국 수출 확대에 긍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Stevens and Kennan 

(2001)과 McQueen(2002)은 최빈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원산지규정, 설

탕․바나나와 같은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고려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EU

의 EBA 규정 시행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관련 국내 연구는 김중근(2000), 정재호 외

(2005), 임송수 외(2007)를 제외하고 매우 제한적이다. 김중근(2000)에서는 

2000년에 시행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와 관련된 원산지규정을 살펴

보았고, 정재호 외(2005)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의 경제적 효과

를 분석하였다. 정재호 외(2005)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에 

대비하여 CGE 모형을 이용해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최빈국

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에 따른 후생 증대는 한국, 아프리카 최빈국, 아시아 

최빈국 순이고 농산물을 제외할 경우 그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임송수 외(2007)에서는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최빈국에 대한 무관

세․무쿼터 수입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빈국

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의 활용 현황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없으며, 본 연구

에서는 ‘활용률(Utilization rate)’을 측정하여 2008년에 이루어진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확대에 따른 최빈국의 한국시장 접근성 향상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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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개요를 알아보고, 제3

장에서 한국과 최빈국의 경제관계를 살펴본 뒤에 제4장에서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분

석 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

책적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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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개요

1. 최빈국 현황

UN 경제이사회(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의 개발정책위

원회(the Committee of Development Policy)는 3년마다 일정한 기준에 의

해 최빈국을 지정하고 있다. 최빈국 지정이나 졸업을 위한 기준이 정해져 있

으며, UN 경제정책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를 추천하면 해당 

국가와의 협상을 거쳐 유엔 총회(the UN General Assembly)에서 최종적으

로 결정한다. 

UN 개발정책위원회에서 현재 사용 중인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저소

득 기준(low-income criterion), 인적자산의 취약성(human assets weakness), 

경제적 취약성(economic vulnerability)이다.

먼저 저소득 기준과 관련하여 1인당 GNI의 3개년도 평균값을 사용하는

데,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905달러 미만인 국가는 최빈국에 포함

되고 1,086달러 이상인 국가는 최빈국 지위에서 졸업하게 된다. 인적자산의 

취약성은 영양섭취(nutrition), 어린이 사망률(child mortality), 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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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률(school enrollment), 문맹률(literacy) 등을 반영한 인적자산지수(human 

asset index)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수가 55 미만인 경우 최빈국에 포함되고, 

61을 초과하면 최빈국 지위에서 졸업하게 된다. 경제적 취약성은 자연적 쇼

크(natural shocks), 교역 쇼크(trade shocks), 쇼크에 대한 노출 정도(exposure 

to shocks), 경제규모(economic smallness), 경제적 고립성(economic remoteness) 

등이 반영된 경제취약성지수(economic vulnerability index)3) 에 의해 결정된

다. 이 지수는 수치가 작을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지수가 37을 초과하면 최

빈국에 포함되고 33 미만이면 최빈국에서 제외된다.

위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될 경우 최빈국 지위를 얻게 되며, 세 가지 

기준 중 최소한 2개 영역에서 최빈국 지위에서 졸업할 수 있는 기준에 가까

워지면 해당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신축적으로 졸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카보베르데가 최빈국 지위에서 졸업하면서 2009년 현재 총 

49개국이 최빈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역별로 아시아 14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라오스, 몰디브,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키리바시, 투발루, 솔로몬제도, 동티모르), 아프리카 33개국(감비아, 기니, 기

니비사우, 니제르, 레소토, 르완다,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

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코모로, 탄자니아, 토고, 콩고민

주공화국), 중남미 1개국(아이티), 중동 1개국(예멘)이 이에 속한다. 이 중 사

모아는 2010년 12월, 몰디브는 2011년 1월 최빈국 지위에서 졸업할 예정이

며, UN 개발정책위원회는 최근 기니에 최빈국 지위 졸업을 권고하였다. 

3) 자연적 쇼크는 농업 생산의 불안정성(instability of agricultural production)과 자연재해를 입은 인구
비중 등이 반영된 지수이고, 교역 쇼크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불안정성이 반영된 지수이며, 쇼크에 
대한 노출 정도는 GDP 대비 농수산업 비중, 수출의 제조업 집중도 등이 반영된 지수이다. 끝으로 경
제 규모는 로그를 취한 인구(the population in logarith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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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부여에 관한 국제논의 

UN의 조사에 따르면 최빈국 총인구수는 약 7억 8,540만 명(2008년 기준)

으로, 최빈국 인구의 3/4 이상이 하루에 2달러 이하를 소비하고 있으며 1인

당 하루 평균 소비액(average private consumption per capita per day)은 

0.7달러(2006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4) [표 2-1]과 같이 1인당 

하루 소비가 1달러 이하, 1~2달러 사이, 그리고 2달러 이하인 인구 비율은 

모두 2000년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1인당 하루 소비가 1

달러 이하인 인구를 절대빈곤(extreme poverty) 계층으로 볼 때, 2005년 기

준으로 아프리카 지역 최빈국 국민의 약 44%, 아시아 지역 최빈국 국민의 

약 24%가 이에 속해 있다. 

❚ 표 2-1. 최빈국의 빈곤 정도(1990~2005년) ❚

(단위: 1993년도 기준,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하루 소비가 

1달러 이하

최빈국 40.4 40.8 38.9 36.1
아프리카 49.7 49.3 46.9 43.9
아시아 26.9 28.3 26.9 24.0

하루 소비가 

1~2달러 사이

최빈국 41.2 39.6 39.8 39.6
아프리카 34.2 33.7 35.3 36.0
아시아 51.4 48.1 46.7 45.2

하루 소비가 

2달러 이하

최빈국 81.6 80.4 78.8 75.7
아프리카 83.9 83.1 82.2 79.9
아시아 78.3 76.4 73.6 69.2

주: 최빈국 중 28개 국가(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보베르데, 중앙아프
리카공화국, 차드, 에티오피아, 감비아, 적도기니,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우간다, 탄자니아, 예맨, 잠비아)를 대상으로 측정함. 

자료: UNCTA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8, p. 52.

4) UNCTAD(2008),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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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의 절대빈곤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하여 UN과 WTO를 포함한 여

러 국제기구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특

히 WTO 차원에서 최빈국과 취약 개도국을 다자무역체제 속으로 편입시키

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에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최빈국 지원을 위한 이행계획5)에 합의하였고, 최빈국 수출품

에 대해서 특혜관세 및 무관세 적용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 각

료선언문(Doha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여 새로운 무역라운드

(DDA)6)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최빈국을 다자무역체제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시장 접근 체제의 구축, 생산 및 수출의 다각화, 무역 관련 기술지원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및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빈국에 DFQF를 적용하

기 위한 회원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하였다.7)   

5) 싱가포르 각료선언문(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Paragraph 5: We commit ourselves to 
address the problem of marginalizatio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the risk of it for 
certain developing countries. We will also continue to work for greater coherence in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making and for improved coordination between the WTO and 
other agencies in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Paragraph 14: We remain concerned by the problems of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have agreed to: 
o a Plan of Action, including provision for taking positive measures, for example duty-free 

access, on an autonomous basis, aimed at improving their overall capacity to respond to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trading system; 

o seek to give operational content to the Plan of Action, for example, by enhancing 
conditions for investment and providing predictable and favourable market access 
conditions for LLDCs' products, to foster th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ir exports 
to the markets of all developed countries; and in the case of relevant developing 
countries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nd 

o organize a meeting with UNCTAD and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as soon as possible in 
1997, with the participation of aid agencies,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to foster an integrated approach to assisting these countries in 
enhancing their trading opportunities.  

6)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명칭조차 기존의 라운드에서 개발 아젠다로 바뀌었다. 다
수의 개도국이 참여하는 DDA 협상의 의제 선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영향력이 증대되
었으며, 이들의 핵심 관심 사항인 빈곤해소와 경제개발문제 등은 DDA 협상을 지연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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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가시적인 성과 없

이 종료되고, 소강상태를 보이던 DDA 협상은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

사회가 DDA 협상의 기본 골격에 관한 합의문(the Framework Agreement8)) 

을 채택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이를 통해 도하에서의 약속 사항

을 확인하고 선진국과 그럴 능력이 있는 개도국은 최빈국 수출품에 DFQF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빈국이 수출하는 비농산물에 대해서도 자

동적인 DFQF 시장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생산과 수출의 다각화

(diversification)를 지원하고, 이들 국가를 다자무역체제로 통합하는 것의 중

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9)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최빈국 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최빈국 지원의 차별

적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에 대한 합의사항은 부속서 F

7) 도하 각료선언문(Doha Ministerial Declaration) Paragraph 42: We acknowledge the seriousness 
of the concerns expressed by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LDCs) in the Zanzibar 
Declaration adopted by their ministers in July 2001. We recognize that the integration of the 
LDCs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requires meaningful market access, support for the 
diversification of their production and export base, and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We agree that the meaningful integration of LDCs into the trading system 
and the global economy will involve efforts by all WTO members. We commit ourselves to the 
objective of duty-free, quota-free market access for products originating from LDCs.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significant market access improvements by WTO members in 
advance of the Third UN Conference on LDCs (LDC-III), in Brussels, May 2001. We further 
commit ourselves to consider additional measures for progressive improvements in market 
access for LDCs. Accession of LDCs remains a priority for the Membership. We agree to 
work to facilitate and accelerate negotiations with acceding LDCs. We instruct the Secretariat 
to reflect the priority we attach to LDCs’accessions in the annual plans for technical 
assistance. We reaffirm the commitments we undertook at LDC-III, and agree that the WTO 
should take into account, in designing its work programme for LDCs, the trade-related 
elements of the Brussels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consistent with the WTO’s 
mandate, adopted at LDC-III. We instruct the Sub-Committee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to design such a work programme and to report on the agreed work programme to the 
General Council at its first meeting in 2002.

8) 2004년 7월 합의(‘July Package’).
9) Doha Work Program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WT/L/579)의 

부속서 B. Paragraph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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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과 그럴 능력이 있는 개도국은 2008년까지 최빈국이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DFQF 시장접근을 영구적으로 허용한다.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국가는 2008년까지 최빈국이 수출하는 품목의 최소 97%(관세라인 기준)에 

DFQF 시장접근을 제공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품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최빈국에 대한 DFQF 시장접근을 

허용함에 있어 적절한 유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DFQF 시장접근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이 복잡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개별 회원국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WTO의 

무역개발위원회(the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에 통보해야 

하며, 무역개발위원회에서는 이를 매년 검토하고 일반이사회(the General 

Council)에 보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최빈국에 대한 DFQF 이행계획은 [표 2-2]에 정리된 바와 

같이 EU,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GSP 제도하의 여러 규

정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최빈국으

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EU는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품목, 캐나다는 유제품, 가금류 제품 및 달걀 제

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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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주요 국가의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이행 계획 ❚

구분 관련 규정 수혜국 범위 적용 범위

EU
GSP 제도하의 EBA 규정

(GSP-Everything But Arms Initiative)
최빈국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품목

노르웨이

GSP 제도하의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GSP-Duty and quota-free market 
access)

최빈국 모든 품목

스위스

GSP 제도하의 개정 특혜관세 법령

(GSP-Revised Preferential Tariffs 
Ordinance)

최빈국 모든 품목

미국

LDBDC에 대한 GSP
(GSP for 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최빈국  

(44개국)

약 5,000개 GSP 해당 품목 

이외에 LDC 국가에 

대해서는 1,450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 대우 추가 적용

GSP 제도하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GSP-African Growth and 
Opportunities Act: AGOA)

사하라 사막 

이남의 40개 

아프리카국(26개 

최빈국 포함)

4,600개 GSP 해당 품목 

이외에 섬유와 의류를 

포함한 1,800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 대우 추가 적용

캐나다

GSP 제도하의 최빈국 관세 프로그램

(GSP-Least-developed Countries' 
Tariff Programme: LDCT)

최빈국

유제품, 가금류 제품 및 

달걀 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

일본

GSP 제도하의 무관세‧무쿼터 시장 

접근

(GSP-Enhanced duty-and quota-free 
market access)

최빈국

8,859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관세 품목 수의 98%, 
수입액의 99%에 해당함.)

중국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최빈국

(30개국)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인도

무관세 특혜제도

(Duty-Free Tariff Preference Scheme: 
DFTP)

최빈국
HS 6단위 기준 관세 품목 

수의 85%에 대한 무관세 

호주
무관세‧무쿼터 진입

(Duty-and quota-free entry)
최빈국 모든 품목

뉴질랜드
GSP 제도하의 최빈국에 대한 관세혜택

(GSP-Tariff Treatment for LDCs)
최빈국 모든 품목

주: 2000~09년 2월까지 국가별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이행계획을 조사한 것으로, 이후 변경된 내용은 반
영되지 않았음.

자료: WTO(2009), pp. 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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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운영 현황 

가. EU

EU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최빈국에 대한 특혜는 크게 아프리카, 태평양, 

카리브해(ACP: Africa, the Caribbean and the Pacific) 국가에 대한 특혜

와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제도 등 두 개 틀에서 운용하고 있다. 

먼저 ACP 국가와는 로메협정에 기초한 비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혜

조치를 취해왔다. 로메협정은 1975년 2월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맺은 협정

으로 EU와 ACP 국가간 무역, 산업, 재정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76년 4월 1일 발효되었으며 4차례 연장되어 200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2000년 6월에는 베냉의 수도 코토누에서 20년을 기간으로 코토누 

협정(Cotonou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로메협정과 마찬가지로 협정 제

1조에 ACP 국가의 경제,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며,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환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코토누협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는 ACP 

국가에 대한 시장접근 분야로, 그간에 제공하던 일방적인 특혜조치 대신에 

EU와 ACP 국가간 FTA로 대체하였다. 이 FTA는 지역경제협력협정(Regional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이란 이름으로 2002년 9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39개 최빈국을 제외한 경제적으로 그럴 능력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외된 최빈국의 경우 기존의 로메협정을 따

르거나 조금 개정된 내용을 따르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다.10) 

10) 정재호(2006), pp. 3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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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 제도는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수출 증대와 개발 촉진을 위하여 

개도국이 수출하는 품목에 선진국이 MFN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함으

로써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EU는 1971년 선진국 가운데 처음

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다.11) 일반적으로 이 제도하에서 

여러 규정을 통해 최빈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허용되는데, 2001년 2월 최빈

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수량 제한 없이 무관

세로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EBA(Everything But Arms) 규정12)이 채택되었

다. 이 규정을 통해 농산품 중 오직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다. 이 규정에서 제외된 품목은 바나나, 쌀, 설탕으로 이들 품

목에 대한 관세는 각각 바나나의 경우 2006년에 철폐되었고, 쌀과 설탕의 

경우 2006년부터 관세가 감축되다가 2009년 9월과 10월에 각각 철폐되었

다.13) 

EU는 EBA 규정을 통해 특히 농산품에 있어 최빈국을 위한 보다 개선된 

시장접근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코토누협정과 기존 GSP 제도하에서 허용되

었던 종량세, 시장진입가격제도(entry-price system) 및 할당관세 등이 폐지

되었기 때문이다. 

나. 미국 

미국은 1976년부터 GSP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1996년 수정된 GSP 법안

에 의해 1997년 5월부터 최빈국에 대해 HS 10단위 기준으로 1,783개 품목

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확대하여 총 9천여 개 품목의 절반 정도에 대해 무

11) 본 연구의 범위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조치에 한정하고 있는 만큼 GSP의 일반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
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김남두(1996), 채형복(2000) 등을 참고하면 된다.

12) Regulation(EC) 416/2001.

13) http://ec.europa.eu/trade/issues/global/gsp/eba/index_en.ht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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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수산품과 1차산업 품목 등이 포

함되어 있으며, 미국정부는 GSP 소위원회를 통해 특혜관세 공여 품목 및 

공여국 리스트를 매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섬유, 시계, 신발, 핸드백 등은 

특혜관세 공여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철강, 유리 및 전자제품의 경우에

는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특혜관세 공여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미국 GSP 제도의 특징은 무관세 시장진입이 허용되는 품목은 ‘경쟁적 결

여(competitive need)’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인데, GSP를 통해 들어온 개도

국의 수입품이 경쟁력 결여 제한(예컨대, 미국 수입의 50%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또는 특정 달러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14))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GSP에 따른 무관세 시장 진입 자격을 자동적으로 잃게 

된다. 그렇지만 최빈국에게는 이러한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최빈국 우대조치와 관련해서 GSP와 별도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 적용되는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이 있다.15) 미국은 그간 섬유산업에 대해서

는 특혜관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이 법안을 통해 HS 60~61류에 속한 의

류제품과 GSP에서 제외된 시계, 신발, 핸드백, 철강 및 전자제품 등에 대해

서도 수량제한 없이 무관세 시장진입을 허용하였다. 이 법안에 따라 특혜관

세 공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 중 최빈국이 아닌 국가에도 

적용된다.16) 그러나 이 법의 경우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

14) 미국의 ‘경쟁력 결여 제한(competitive need limits)’은 ‘upper’와 ‘lower’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전자는 한 국가의 대미 수출액이 해당 품목에서 미국 전체 수입의 50% 혹은 그 이상을 차지
하는 경우 또는 특정 달러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미국 전체 수입의 25% 또
는 ‘upper’ 기준에서 설정된 달러 가치의 약 4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GSP에 따른 무관세 
시장진입 자격을 자동적으로 잃게 된다. 

15) AGOA는 ｢Trade and Development Act 2000｣의 일부분으로 2000년 5월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관련 이행규정은 2000년 10월에 발표되었다. 

16) 그렇지만 미국정부는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에 따라 특혜관세를 공여받기 위해서는 일련의 전
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positive action)을 요구하고 있다(구체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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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17) 

다. 일본 

일본은 1971년 GSP 제도를 도입하여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특혜관

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빈국에 대해서는 

1980년 4월 최빈국 지원을 위한 특별규정을 도입하여 특혜관세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일본은 GSP 제도를 통해 140개 개도국과 15개 

지역에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으며, 최빈국의 경우 특혜관세를 요구하지 않

고 있는 코모로와 시에라리온을 제외한 47개국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부여

하고 있다. 

GSP를 통해 특혜관세가 공여되는 품목 범위와 관련해서 농수산품에 대

해서는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품목을 정하는 파지티브(positive) 방식을 그리

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공여하지 않는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

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해서 일본은 농수산품의 경우 HS 9단위 기준 339개 품목, 공산품

(HS 25~97류)에 대해서는 최빈국에만 적용되는 품목을 포함해서 118개 예

외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18)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폭은 MFN 관세율의 20%, 40%, 60%, 80%에

서 무관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민감한 품목에 한

용에 대해서는 UNCTAD(2003)의 p. 10 참고). 

17) 정재호․이명헌(2005), pp. 41~42.

18) UNCTAD(2006), p.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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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수량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최빈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공여

하는 품목에 대해 수량제한 없이 무관세로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이후 최빈국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품목 위주의 특혜확대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2003년 기준 농수산품의 경우 약 500여개,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품목에 무관세 혜택을 허용하였다. 한편 2007년 4월에 단행된 

최빈국에 대한 특혜확대 조치에 따라 농산품 1,900개를 포함한 약 8,800여  

개 품목(HS 6단위 기준, 관세품목의 98% 수준)에 무관세 대우를 적용하고 

있다.19) 

19) 일본정부는 따르면 2003년에 추가된 품목까지 합쳐서 최빈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수산품의 약 80%, 
공산품의 경우 약 90% 정도가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UNCTA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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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과 최빈국의 경제관계

1. 수출입 현황 

한국의 對최빈국 수출은 2008년 기준 69억 7,000만 달러로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 불과하다. 대최빈국 수입의 경우 18억 

1,000만 달러로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2%에 그치고 있

다. 최빈국에 대한 수출은 2002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빈국에 대한 수입은 2003년까지 감소하다가 2004년 이후 증가 추

세로 바뀌었으나 2008년 들어 다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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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한국의 對세계 및 對최빈국의 수출입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대세계
수출 172,267 150,435 162,466 193,817 253,845 284,418 325,457 371,477 422,003 

수입 160,479 141,097 152,124 178,826 224,461 261,236 309,379 356,841 435,271 

최빈국

수출
2,521 
(1.46)

3,098 
(2.06)

2,658 
(1.64)

2,888 
(1.49)

4,925 
(1.94)

5,013 
(1.76)

6,105 
(1.88)

4,916 
(1.32)

6,965 
(1.65)

수입
1,828 
(1.14)

997 
(0.71)

989 
(0.65)

901 
(0.50)

1,048 
(0.47)

1,159 
(0.44)

1,882 
(0.61)

2,072 
(0.58)

1,808 
(0.42)

미국

수출
37,806 
(21.9)

31,357 
(20.8)

32,943 
(20.3)

34,369 
(17.7)

43,027 
(16.9)

41,499 
(14.6)

43,320 
(13.3)

45,884 
(12.4)

46,501 
(11.0)

수입
29,286 
(18.2)

22,431 
(15.9)

23,111 
(15.2)

24,935 
(13.9)

28,919 
(12.9)

30,788 
(11.8)

33,797 
(10.9)

37,393 
(10.5)

38,556 
(8.9)

중국

수출
18,455 
(10.71)

18,190 
(12.09)

23,753 
(14.62)

35,110 
(18.11)

49,763 
(19.60)

61,915 
(21.77)

69,459 
(21.34)

81,985 
(22.07)

91,389 
(21.66)

수입
12,799 
(7.98)

13,303 
(9.43)

17,400 
(11.44)

21,909 
(12.25)

29,585 
(13.18)

38,648 
(14.79)

48,557 
(15.69)

63,025 
(17.66)

76,927 
(17.67)

EU
수출

24,714 
(14.35)

21,154 
(14.06)

23,768 
(14.63)

27,030 
(13.95)

37,894 
(14.93)

43,773 
(15.39)

48,541 
(14.91)

55,029 
(14.81)

57,689 
(13.67)

수입
16,167 
(10.07)

15,274 
(10.83)

17,498 
(11.50)

19,817 
(11.08)

24,195 
(10.78)

27,303 
(10.45)

30,084 
(9.72)

36,716 
(10.29)

39,717 
(9.12)

일본

수출
20,466 
(11.88)

16,502 
(10.97)

15,140 
(9.32)

17,276 
(8.91)

21,701 
(8.55)

24,027 
(8.45)

26,534 
(8.15)

26,370 
(7.10)

28,252 
(6.69)

수입
31,827 
(19.83)

26,633 
(18.88)

29,855 
(19.63)

36,313 
(20.31)

46,144 
(20.56)

48,403 
(18.53)

51,926 
(16.78)

56,250 
(15.76)

60,956 
(14.00)

ASEAN
수출

20,134 
(11.69)

16,459 
(10.94)

18,400 
(11.33)

20,253 
(10.45)

24,024 
(9.46)

27,432 
(9.65)

32,063 
(9.85)

38,741 
(10.43)

49,283 
(11.68)

수입
18,173 
(11.32)

15,916 
(11.28)

16,757 
(11.02)

18,458 
(10.32)

22,383 
(9.97)

26,064 
(9.98)

29,743 
(9.61)

33,110 
(9.28)

40,917 
(9.40)

주: (  ) 안의 숫자는 한국의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최빈국 49개국 중 라이베리아, 앙골라, 방글라데시 등 세 국가에 한국의 

수출이 편중되어 있다.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은 라이베리아에 28억 달러, 

앙골라에 12.7억 달러, 방글라데시에 11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최빈

국 수출의 74.1%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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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한국의 對최빈국 국가별 수출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라이베리아
1,071 
(42.5)

987 
(31.9)

1,427 
(53.7)

1,526 
(52.8)

1,708 
(34.7)

1,987 
(39.6)

3,207 
(52.5)

2,511 
(51.1)

2,802 
(40.2)

1,914 
(44.1)

앙골라
17 

(0.7)
696 

(22.5)
19 

(0.7)
25 

(0.9)
1,814 
(36.8)

1,517 
(30.3)

1,037 
(17.0)

174 
(3.5)

1,266 
(18.2)

729 
(16.8)

방글라데시
626 

(24.8)
655 

(21.1)
506 

(19.0)
544 

(18.8)
620 

(12.6)
611 

(12.2)
648 

(10.6)
612 

(12.4)
1,095 
(15.7)

657 
(15.1)

캄보디아
96 

(3.8)
102 
(3.3)

115 
(4.3)

106 
(3.7)

126 
(2.6)

144 
(2.9)

205 
(3.4)

281 
(5.7)

294 
(4.2)

163 
(3.8)

미얀마
289 

(11.5)
232 
(7.5)

143 
(5.4)

184 
(6.4)

162 
(3.3)

120 
(2.4)

121 
(2.0)

292 
(5.9)

 244 
(3.5)

199 
(4.6)

예멘
44 

(1.8)
46 

(1.5)
52 

(2.0)
60 

(2.1)
67 

(1.4)
115 
(2.3)

94 
(1.5)

123 
(2.5)

 183 
(2.6)

87 
(2.0)

수단
61 

(2.4)
72 

(2.3)
 71 
(2.7)

87 
(3.0)

100 
(2.0)

165 
(3.3)

260 
(4.3)

212 
(4.3)

 168 
(2.4)

 33 
(3.1)

에티오피아
19 

(0.8)
21 

(0.7)
18 

(0.7)
 19 
(0.7)

19 
(0.4)

36 
(0.7)

63 
(1.0)

73 
(1.5)

94 
(1.3)

40 
(0.9)

중앙아프리카
0 

(0.0)
0 

(0.0)
0 

(0.0)
1 

(0.0)
0 

(0.0)
1 

(0.0)
0 

(0.0)
0 

(0.0)
90 

(1.3)
10 

(0.2)

탄자니아
19 

(0.8)
15 

(0.5)
18 

(0.7)
31 

(1.1)
26 

(0.5)
31 

(0.6)
42 

(0.7)
68 

(1.4)
77 

(1.1)
36 

(0.8)

기타
278 

(11.0)
273 
(8.8)

289 
(10.9)

306 
(10.6)

282 
(5.7)

286 
(5.7)

427 
(7.0)

570 
(11.6)

 652 
(9.4)

374 
(8.6)

총수출
2,521 
(100)

3,098 
(100)

2,658 
(100)

2,888 
(100)

4,925 
(100)

5,013 
(100)

6,105 
(100)

4,916 
(100)

6,965 
(100)

4,343
(100)

주: (  ) 안의 숫자는 최빈국에 대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반면 한국이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는 예멘, 앙골라, 잠비아, 수단으로 

분석기간20) 동안 최빈국 수입의 65.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주요 수입 국

가인 예멘과 앙골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미얀

20) 본 장에서 분석기간은 2000~08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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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부터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적도기니로부터의 수입

이 급증하여 8.4억 달러로 최빈국 수입의 46.2%를 차지하였으며 잠비아는 3억 

달러, 방글라데시는 1.7억 달러로 수입 비중은 각각 16.6%, 9.3%이다.

❚ 표 3-3. 한국의 對최빈국 국가별 수입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적도기니
2 

(0.1)
1 

(0.1)
0 

(0.0)
0 

(0.0)
31 

(2.9)
-  

 0 
(0.0)

- 
835 

(46.2)
97 

(6.9)

잠비아
1 

(0.1)
2 

(0.2)
5 

(0.5)
46 

(5.1)
151 

(14.4)
251 

(21.7)
433 

(23.0)
605 

(29.2)
300 

(16.6)
199 

(14.1)

방글라데시
22 

(1.2)
28 

(2.8)
22 

(2.3)
29 

(3.2)
42 

(4.0)
45 

(3.9)
69 

(3.7)
142 
(6.8)

169 
(9.3)

63 
(4.5)

수단
139 
(7.6)

112 
(11.2)

80 
(8.1)

89 
(9.8)

180 
(17.1)

139 
(12.0)

236 
(12.5)

343 
(16.5)

124 
(6.9)

160 
(11.4)

미얀마
23 

(1.2)
51 

(5.1)
56 

(5.7)
29 

(3.3)
30 

(2.9)
56 

(4.9)
96 

(5.1)
81 

(3.9)
116 
(6.4)

60 
(4.2)

예멘
605 

(33.1)
434 

(43.6)
429 

(43.4)
238 

(26.5)
143 

(13.6)
326 

(28.1)
499 

(26.5)
255 

(12.3)
 64 
(3.5)

333 
(23.6)

라오스 
 1 

(0.0)
0 

(0.0)
0 

(0.0)
0 

(0.0)
1 

(0.1)
2 

(0.2)
18 

(0.9)
70 

(3.4)
53 

(2.9)
16 

(1.2)

솔로몬 

제도

18 
(1.0)

17 
(1.7)

16 
(1.6)

24 
(2.6)

32 
(3.1)

31 
(2.7)

28 
(1.5)

25 
(1.2)

23 
(1.3)

24 
(1.7)

라이베리아
9 

(0.5)
9 

(0.9)
1 

(0.1)
5 

(0.6)
26 

(2.5)
8 

(0.7)
54 

(2.9)
1 

(0.0)
22 

(1.2)
15 

(1.1)

말라위
0 

(0.0)
0 

(0.0)
0 

(0.0)
1 

(0.1)
1 

(0.1)
1 

(0.1)
4 

(0.2)
20 

(1.0)
21 

(1.1)
5 

(0.4)

기타
1,008 
(55.1)

343 
(34.5)

378 
(38.3)

440 
(48.8)

411 
(39.2)

300 
(25.9)

445 
(23.7)

530 
(25.6)

81 
(4.5)

437 
(31.0)

기니
59 

(3.2)
44 

(4.4)
163 

(16.5)
128 

(14.2)
117 

(11.1)
165 

(14.2)
132 
(7.0)

132 
(6.4)

9 
(0.5)

105 
(7.5)

앙골라
654 

(35.8)
220 

(22.0)
178 

(18.0)
268 

(29.7)
137 

(13.1)
1 

(0.1)
219 

(11.6)
343 

(16.5)
1 

(0.0)
224 

(15.9)

총수입
1,828 
(100)

997 
(100)

989 
(100)

901 
(100)

1,048 
(100)

1,159 
(100)

1,882 
(100)

2,072 
(100)

1,808 
(100)

1,409 
(100)

주: (  ) 안의 숫자는 최빈국에 대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제3장 한국의 최빈국과의 경제관계 │29

2. 산업별 수출입 현황 

가. 수출 현황

[표 3-4]에 2000~08년 동안 한국의 대최빈국 수출을 산업별로 정리해보

았다. 2008년 기준으로 고무/화학, 의류/직물, 운송기기, 기타 운송기기 산업

이 최빈국 수출의 7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기타 운송기기 산업의 경우 2000년을 제외하고 최빈국 수출의 50% 이상

이 편중되어 있다. 기타 운송기기의 수출은 2006년 41억 9,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 전년대비 40.0% 감소한 이후 2008년에 

다시 상승하여 37억 달러, 수출 비중은 53.2%를 기록하였다.  

반면 의류/직물 산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으로 2000년 6억 달러

에서 2008년 4.2억 달러로, 수출 비중은 23.6%에서 6.1%로 급감하였다. 이 

밖에 고무/화학, 운송기기 산업은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최빈국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표 3-4. 한국의 산업별 對최빈국의 수출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개도국 

총수출

2,521 
(100)

3,098 
(100)

2,658 
(100)

2,888 
(100)

4,925 
(100)

5,013 
(100)

6,105 
(100)

4,916 
(100)

6,965 
(100)

4,343 
(100)

1차산품
3 

(0.1)
3 

(0.1)
5 

(0.2)
5 

(0.2)
4 

(0.1)
3 

(0.1)
 3 

(0.1)
3 

(0.1)
4 

(0.1)
4 

(0.1)

가공1차산품
14 

(0.5)
24 

(0.8)
50 

(1.9)
52 

(1.8)
18 

(0.4)
9 

(0.2)
32 

(0.5)
79 

(1.6)
56 

(0.8)
37 

(0.9)

21) 2008년 기준 한국의 대최빈국 총수출에서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7.7%로 2002
년 이후부터 총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선박의 탱커(HS 890120), 특수 선박의 시추대 
또는 작업대(HS 890520), 기타 화물선과 여객선(HS 890190)은 분석기간 동안 최빈국 총수출의 
51.7%를 차지하였다(부표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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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계속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가공광물
118 
(4.7)

102 
(3.3)

18 
(0.7)

15 
(0.5)

28 
(0.6)

17 
(0.3)

24 
(0.4)

45 
(0.9)

638 
(9.2)

112 
(2.6)

고무/화학
183 
(7.3)

147 
(4.7)

158 
(6.0)

192 
(6.6)

233 
(4.7)

264 
(5.3)

304 
(5.0)

418 
(8.5)

556 
(8.0)

273 
(6.3)

가죽제품
6 

(0.3)
10 

(0.3)
9 

(0.4)
11 

(0.4)
14 

(0.3)
 13 
(0.3)

15 
(0.2)

18 
(0.4)

 20 
(0.3)

13 
(0.3)

종이/목재
71 

(2.8)
55 

(1.8)
59 

(2.2)
77 

(2.7)
94 

(1.9)
109 
(2.2)

120 
(2.0)

116 
(2.4)

148 
(2.1)

94 
(2.2)

의류/직물
595 

(23.6)
532 

(17.2)
499 

(18.8)
458 

(15.9)
413 
(8.4)

 374 
(7.5)

395 
(6.5)

427 
(8.7)

424 
(6.1)

457 
(10.5)

비금속광물
3 

(0.1)
5 

(0.1)
6 

(0.2)
 8 

(0.3)
5 

(0.1)
8 

(0.2)
3 

(0.1)
5 

(0.1)
5 

(0.1)
5 

(0.1)

금속제품
133 
(5.3)

143 
(4.6)

105 
(4.0)

122 
(4.2)

120 
(2.4)

170 
(3.4)

219 
(3.6)

402 
(8.2)

429 
(6.2)

205 
(4.7)

일반기계
106 
(4.2)

104 
(3.3)

106 
(4.0)

189 
(6.6)

218 
(4.4)

201 
(4.0)

229 
(3.8)

276 
(5.6)

304 
(4.4)

193 
(4.4)

전기기계
82 

(3.3)
65 

(2.1)
 79 
(3.0)

61 
(2.1)

75 
(1.5)

120 
(2.4)

187 
(3.1)

202 
(4.1)

200 
(2.9)

119 
(2.7)

운송기기
100 
(4.0)

112 
(3.6)

104 
(3.9)

135 
(4.7)

171 
(3.5)

243 
(4.8)

346 
(5.7)

369 
(7.5)

433 
(6.2)

224 
(5.2)

기타

운송기기

1,073 
(42.6)

1,761 
(56.9)

1,427 
(53.7)

1,532 
(53.1)

3,500 
(71.1)

3,448 
(68.8)

4,187 
(68.6)

2,514 
(51.2)

3,704 
(53.2)

2,572 
(59.2)

정밀기계
12 

(0.5)
12 

(0.4)
10 

(0.4)
10 

(0.4)
10 

(0.2)
 11 
(0.2)

12 
(0.2)

14 
(0.3)

17 
(0.2)

12 
(0.3)

기타 제조품
23 

(0.9)
22 

(0.7)
22 

(0.8)
21 

(0.7)
23 

(0.5)
23 

(0.5)
28 

(0.5)
28 

(0.6)
26 

(0.4)
24 

(0.6)

주: (  ) 안의 숫자는 최빈국에 대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1) 기타 운송기기

기타 운송기기 산업에서 선박의 탱커, 특수 선박의 시추대 또는 작업

대, 기타 화물선과 여객선, 기타 특수 선박은 주요 수출 품목으로 기타 

운송기기 수출의 99% 이상이 이들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2008년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순항선, 유람선, 페리보트 등 선박

의 탱커(HS 890120)인데, 2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기타 운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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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출의 67%를 차지하였다. 선박의 탱커 수출은 2004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분석기간 동안 평균 9억 7,000만 달러로 기타 

운송기기 수출의 37.8%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2007년부터 수출 비중이 

65%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조명선, 소방선, 준설선, 기중기선과 항해 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진 특수 선박의 시추대나 작업대(HS 890520)의 수출

은 2004년 9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다가 2008년에 9억 

달러, 수출 비중은 24.3%까지 증가하였다. 

기타 화물선과 화객선(HS 890190)은 분석기간 동안 평균 수출액이 9

억 4,000만 달러, 수출 비중은 36.6%로 선박의 탱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이나 2006년 2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급감하여 

2008년 현재 3억 3,000만 달러로 기타 운송기기의 9.0%를 차지하였다. 기

타 특수선박(HS 890590) 은 2004~06년 7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과 20% 

내외의 수출 비중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8년에는 수출액 200만 

달러, 수출 비중 0.1%로 매우 미미하다.

❚ 표 3-5. 기타 운송기기 산업의 주요 수출품 ❚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890120
선박의

탱커

246 
(23.0)

268 
(15.2)

697 
(48.8)

932 
(60.8)

724
(20.7)

755 
(21.9)

944 
(22.6)

1,715
(68.2)

2,467
(66.6)

890520
기타 특수 

선박의 시추대
-

174 
(9.9)

- -
989 

(28.3)
691 

(20.0)
254 
(6.1)

-
899 

(24.3)

890190 기타 화물선
823 

(76.7)
718 

(40.7)
728 

(51.0)
592 

(38.6)
980 

(28.0)
1,230 
(35.7)

2,260 
(54.0)

795 
(31.6)

334 
(9.0)

890590 기타 특수선박 -
489 

(27.8)
-

0 
(0.0)

788 
(22.5)

757 
(21.9)

726 
(17.3)

-
2 

(0.1)

기타
 4 

(0.4)
112 
(6.4)

2 
(0.1)

8 
(0.5)

18 
(0.5)

16 
(0.5)

3 
(0.1)

4 
(0.2)

1 
(0.0)

총합계
1,073 
(100)

1,761 
(100)

1,427 
(100)

1,532 
(100)

3,500 
(100)

3,448 
(100)

4,187 
(100)

2,514 
(100)

3,704 
(100)

주: (  ) 안의 숫자는 기타 운송기기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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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류/직물 

의류/직물 산업에서는 중고의류 및 기타 중고제품, 면제․아크릴 중합

체․인조섬유제 등의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합성필라멘트

사, 신발류 부분품 등이 한국의 대최빈국 주요 수출품목이다(표 3-6 참고). 

중고의류 및 기타 중고제품(HS 630900)의 경우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5,97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의류/직물 산업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2000년에 4.0%에서 14.1%로 상승하였다. 면제의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HS 600292)도 2005년에 전년대비 

163% 급증한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수출액은 

5,717만 달러, 수출 비중은 13.5%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HS 600230)은 2008년에 감소하긴 하였으나 분석기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던 품목으로 평균 수출액은 2,391만 달러, 수출 비

중은 5.2%이다. 

❚ 표 3-6. 의류/직물 산업의 주요 수출품 ❚

(단위: 천 달러)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6309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

하던 제품

23,840 
 (4.0)

17,458 
(3.3)

21,395 
 (4.3)

19,769 
 (4.3)

21,310 
(5.2)

24,835 
 (6.6)

26,997 
 (6.8)

45,638 
(10.7)

59,697 
(14.1)

28,993 
 (6.3)

600292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

개질 편물; 면제의 것

3,973 
(0.7)

3,682 
 (0.7)

5,131 
(1.0)

8,557 
 (1.9)

7,631 
 (1.8)

20,075 
 (5.4)

39,544 
 10.0)

55,282 
(13.0)

57,166 
(13.5)

22,338 
(4.9)

600230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

질 편물; 폭이 30cm 초과, 탄
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 중량

이 전 중량의 5% 이상의 것

7,553 
(1.3)

7,642 
(1.4)

12,101 
(2.4)

14,615 
(3.2)

21,854 
(5.3)

27,413 
(7.3)

37,552 
(9.5)

50,201 
(11.8)

36,244 
(8.5)

23,908 
(5.2)

540761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비텍

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

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의 것

52,807 
(8.9)

50,946 
(9.6)

55,942 
(11.2)

45,521 
(9.9)

39,441 
(9.6)

29,812 
(8.0)

26,438 
(6.7)

22,041 
(5.2)

24,290 
(5.7)

38,582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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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계속 ❚

(단위: 천 달러)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590320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폴리우레탄의 것

51,553 
(8.7)

49,448 
(9.3)

33,279 
(6.7)

29,270 
(6.4)

27,302 
(6.6)

18,958 
(5.1)

17,423 
(4.4)

16,656 
(3.9)

19,295 
(4.5)

29,243 
(6.4)

540249
합성필라멘트사; 아크릴 중합

체의 것, 폴리프로필렌의 것 

등 기타

3,798 
(0.6)

2,702 
(0.5)

3,570 
(0.7)

6,412 
(1.4)

8,320 
(2.0)

10,056 
(2.7)

9,542 
(2.4)

17,600 
(4.1)

17,197 
(4.1)

8,800 
(1.9)

580710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

와 유사한 물품; 직조한 것

14,455 
(2.4)

14,589 
(2.7)

15,584 
(3.1)

14,862 
(3.2)

11,535 
(2.8)

10,029 
(2.7)

13,658 
(3.5)

14,409 
(3.4)

14,064 
(3.3)

13,687 
(3.0)

600293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

질 편물; 인조섬유제의 것

25,185 
(4.2)

26,670 
(5.0)

26,397 
(5.3)

23,033 
(5.0)

17,101 
(4.1)

14,633 
(3.9)

17,152 
(4.3)

16,606 
(3.9)

12,790 
(3.0)

19,952 
(4.4)

621710 기타의 제품으로된 의류부속품 
5,040 
(0.8)

3,217 
(0.6)

3,551 
(0.7)

2,643 
(0.6)

2,794 
(0.7)

5,486 
(1.5)

8,306 
(2.1)

8,749 
(2.1)

10,096 
(2.4)

5,542 
(1.2)

640699

신발류 부분품,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 렝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기타 재료제의 것

4,915 
(0.8)

5,248 
(1.0)

5,566 
(1.1)

5,881 
(1.3)

7,696 
(1.9)

6,635 
(1.8)

6,143 
(1.6)

8,140 
(1.9)

9,979 
(2.4)

6,689 
(1.5)

기타
401,928 
(67.5)

350,472 
(65.9)

316,628 
(63.4)

287,731 
(62.8)

247,899 
(60.0)

206,062 
(55.1)

191,867 
(48.6)

171,386 
(40.2)

163,547 
(38.5)

259,725 
(56.8)

의류/직물 총수출
595,047 

(100)
532,075 

(100)
499,144 

(100)
458,293 

(100)
412,882 

(100)
373,994 

(100)
394,622 

(100)
426,709 

(100)
424,366 

(100)
457,459 

(100)

반면 2000년대 초반 수출 비중이 높았던 일부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은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 이상인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HS 540761)은 2002년에 

5,594만 달러였으나 2008년에 2,429만 달러로 2002년 대비 56.6% 감소

하였으며 수출 비중 역시 11.2%에서 5.7%로 하락하였다.22) 

22) 염색한 기타 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 이상인 것, HS 540742)과 표
백․염색․날염 등을 한 기타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스타의 함유량이 85% 이상인 것, HS 540769)
은 각각 2000년에 4,713만 달러(수출 비중 7.9%), 3,183만 달러(수출 비중 5.3%)로 수출이 비교적 많은 
품목이었으나 2008년에 673만 달러(수출 비중 1.6%), 347만 달러(수출 비중 0.8%)로 급감하였다. 텍스
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 이상인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HS 540752)의 수출 역시 
2000년 1,774만 달러(수출 비중 3.0%)에서 2008년 475만 달러(수출 비중 1.1%)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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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우레탄의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HS 590320)는 2000년 수출액 5,155만 달러, 수출 비중은 8.7%였

으나 2008년에 수출액 1,930만 달러, 수출 비중은 4.5%로 하락세를 보이

고 있다.

3) 고무/화학

고무/화학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에는 인체의약용 백신, 프로필렌 중합

체, 에틸렌 중합체, 버스용 및 화물차용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염화비닐수

지 등이 포함된다. 인체의약용 백신(HS 300220)의 수출은 2000년 88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1,92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0% 급증한 

이후 2008년에 8,435만 달러, 수출 비중으로는 15.0%를 기록하였다.

2000~08년 동안 고무/화학 산업에서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진 품목

은 폴리프로필렌(HS 390210)으로 2008년 4,842만 달러, 수출 비중은 

8.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로필렌 공중합체(390230)의 경

우 2003년 수출액 132만 달러, 수출 비중은 0.7%로 미미하였으나 이후 

급증하여 2008년 수출액 4,149만 달러, 수출 비중은 7.4%를 기록하였다.

폴리에틸렌의 경우 비중이 0.94 이상인 것(HS 390120)과 0.94 미만인 

것(HS 390110) 모두 주요 수출품으로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기준 비중이 0.94 이상인 품목은 4,149만 달러(수출 비중 6.8%), 

0.94 미만인 품목은 3,414만 달러(수출 비중 6.1%)에 이르렀다. 

반면, 버스 및 화물차량의 공기타이어(HS 4011120)의 수출은 2,000만 

달러 내외로 수출금액의 증감이 크지 않으나 고무/화학 산업에서 수출 비

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품목으로 2000년 10.9%에서 2008년 4.2%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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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고무/화학 산업의 주요 수출품 ❚

(단위: 천 달러)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300220 인체의약용 백신
880 
(0.5)

1,608 
(1.1)

2,524 
(1.6)

2,702 
(1.4)

3,094 
(1.3)

2,822 
(1.0)

19,195 
(6.3)

52,812 
(12.6)

84,353 
(15.0)

18,888 
(6.8)

390210 폴리프로필렌 
12,367 
(6.6)

7,131 
(4.8)

10,453 
(6.5)

15,802 
(8.1)

26,245 
(11.1)

17,657 
(6.6)

29,164 
(9.6)

31,715 
(7.5)

48,422 
(8.6)

22,106 
(8.0)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952 
(0.5)

31 
(0.0)

33 
(0.0)

1,316 
(0.7)

1,916 
(0.8)

5,197 
(1.9)

13,367 
(4.4)

40,906 
(9.7)

41,492 
(7.4)

11,690 
(4.2)

390120
폴리에틸렌; 비중 0.94이
상의 것

17,618 
(9.4)

9,659 
(6.4)

6,778 
(4.2)

7,777 
(4.0)

13,446 
(5.7)

15,194 
(5.6)

12,241 
(4.0)

24,116 
(5.7)

38,020 
(6.8)

16,094 
(5.8)

390110
폴리에틸렌; 비중 0.94미
만의 것

9,822 
(5.3)

5,492 
(3.7)

6,533 
(4.1)

8,624 
(4.4)

15,660 
(6.7)

15,978 
(5.9)

19,025 
(6.2)

24,170 
(5.7)

34,144 
(6.1)

15,494 
(5.6)

40112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

에 한함) ; 버스용 및 화물

차용의 것

20,378 
(10.9)

19,657 
(13.1)

20,167 
(12.6)

17,503 
(9.0)

20,032 
(8.5)

22,230 
(8.3)

23,107 
(7.6)

22,245 
(5.3)

23,448 
(4.2)

20,974 
(7.6)

39219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

트‧필름‧박 및 스트립; 
기타(에틸렌, 프로필렌, 스
티렌, 영화비닐, 아크릴 등

의 중합체의 것)

4,985 
(2.7)

4,212 
(2.8)

3,584 
(2.2)

5,483 
(2.8)

7,945 
(3.4)

9,820 
(3.7)

12,113 
(4.0)

16,686 
(4.0)

21,310 
(3.8)

9,571 
(3.5)

340211
유기계면활성제; 음이온성

의 것

4,461 
(2.4)

5,813 
(3.9)

6,500 
(4.1)

7,923 
(4.1)

11,616 
(4.9)

20,609 
(7.7)

14,225 
(4.7)

12,399 
(2.9)

20,830 
(3.7)

11,597 
(4.2)

390799
기타 폴리에스테르; 폴리

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83 
(0.4)

505 
(0.3)

3,747 
(2.3)

4,525 
(2.3)

2,065 
(0.9)

1,172 
(0.4)

779 
(0.3)

3,072 
(0.7)

18,665 
(3.3)

3,913 
(1.4)

390720

기타 폴리에테르 ; 폴리옥

시에틸렌, 폴리옥시프로

필렌, 폴리페닐렌 옥사이

드 등 

1,891 
(1.0)

1,072 
(0.7)

1,091 
(0.7)

1,835 
(0.9)

3,007 
(1.3)

4,215 
(1.6)

7,177 
(2.4)

8,295 
(2.0)

17,127 
(3.0)

5,079 
(1.8)

기타
112,528 
(60.3)

94,941 
(63.2)

98,648 
(61.6)

120,527 
(62.1)

130,424 
(55.4)

154,073 
(57.3)

154,926 
(50.7)

183,994 
(43.8)

214,636 
(38.2)

140,522 
(50.9)

고무/화학 총수출
186,565 

(100)
150,121 

(100)
160,059 

(100)
194,017 

(100)
235,450 

(100)
268,969 

(100)
305,318 

(100)
420,411 

(100)
562,446 

(100)
275,928 

(100)

주: (  ) 안의 숫자는 고무/화학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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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송기기 

운송기기 산업의 대최빈국 수출은 총중량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실린

더 용량별 승용차, 섀시 등에 집중되어 있다. 2008년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진 품목은 총중량 5톤 이하의 화물차량(HS 870421)으로 2000년 

1,336만 달러, 수출 비중은 13.4%이었으나 2008년 7,612만 달러, 수입 

비중은 17.6%로 증가하였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1,500cc 이

상 중‧대형 차량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린더 용

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HS 870322)와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HS 870323)의 수출 비중은 운송기기 산업의 30% 이상으로 

2006년까지는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의 수출이 더 높았으나 2007년 

이후에는 역전되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의 수출이 더 많다. 2008

년 기준 실린더 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은 7,465만 달러, 

1,000cc 초과~ 1,500cc 이하는 6,519만 달러로 수출 비중은 각각 17.2%, 

15.1%이다.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HS 870332) 수출

도 증가 추세로 2000년 300만 달러, 수출 비중은 3.0%였으나 2008년에

는 3,209만 달러, 수출 비중은 7.4%까지 상승하였다. 3,000cc 이상의 대

형차(HS 870324)는 2008년에 전년대비 243% 증가하여 2,038만 달러, 

수출 비중 4.7%를 기록하였다. 반면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870321)의 

수출은 2008년에 2,693만 달러, 수출 비중은 6.2%까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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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운송기기 산업의 주요 수출품 ❚

(단위: 천 달러)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870421 화물자동차: 총중량 5톤 이하의 것
13,357 
(13.4)

15,405 
(13.7)

14,173 
(13.6)

17,551 
(13.0)

24,734 
(14.5)

28,727 
(11.8)

43,560 
(12.6)

52,462 
(14.2)

76,121 
(17.6)

31,788 
(14.2)

870323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실린더 용량 1,500cc 초과 ~
3,000cc 이하인 것

9,180 
(9.2)

14,264 
(12.7)

10,280 
(9.8)

13,568 
(10.1)

22,175 
(13.0)

36,583 
(15.0)

56,911 
(16.4)

77,065 
(20.9)

74,652 
(17.2)

34,964 
(15.6)

870322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실린더 용량 1,000cc 초과 ~
1,500cc이하인 것

9,270 
(9.3)

14,617 
(13.0)

16,274 
(15.6)

19,384 
(14.4)

31,249 
(18.3)

46,659 
(19.2)

71,413 
(20.6)

47,643 
(12.9)

65,191 
(15.1)

35,744 
(16.0)

870210
10인 이상 수소용의 자동차: 압축

점화식의 피스톡식 

내연기관의 것

12,842 
(12.9)

21,518 
(19.1)

17,982 
(17.2)

23,284 
(17.3)

22,667 
(13.3)

21,306 
(8.8)

33,295 
(9.6)

44,905 
(12.2)

46,457 
(10.7)

27,140 
(12.1)

870899

(트랙터,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

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용 차량의) 섀시 및 기타 부분품

과 부속품

10,035 
(10.1)

13,704 
(12.2)

13,856 
(13.3)

12,881 
(9.5)

15,605 
(9.1)

18,810 
(7.7)

27,421 
(7.9)

29,823 
(8.1)

35,069 
(8.1)

19,689 
(8.8)

870332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와 기타 차

량: 실린더 용량 1,500cc 초과 ~
2,500cc 이하인 것

3,009 4,062 4,301 7,969 8,379 15,081 18,403 25,072 32,085 13,151 

(3.0) (3.6) (4.1) (5.9) (4.9) (6.2) (5.3) (6.8) (7.4) (5.9)

870321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와 기타 차

량: 실린더 용량 

1,000cc 이하인 것

9,986 7,212 5,725 14,195 16,012 27,546 35,934 38,604 26,932 20,238 

(10.0) (6.4) (5.5) (10.5) (9.4) (11.3) (10.4) (10.5) (6.2) (9.0)

870324
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와 기타 차

량: 실린더 용량 

3,000cc 초과인 것

369 648 1,485 1,200 3,815 3,621 2,459 5,942 20,383 4,436 

(0.4) (0.6) (1.4) (0.9) (2.2) (1.5) (0.7) (1.6) (4.7) (2.0)

870410 화물자동차: 덤프차
4,145 1,136 1,779 4,071 2,583 12,083 25,144 13,240 16,034 8,913 

(4.2) (1.0) (1.7) (3.0) (1.5) (5.0) (7.3) (3.6) (3.7) (4.0)

871120
모터사이클 및 사이드 카: 실린더 

용량이 50cc 초과~ 250cc 이하의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7,818 6,054 8,367 10,304 10,424 7,583 6,744 6,714 6,947 7,884 

(7.8) (5.4) (8.0) (7.6) (6.1) (3.1) (1.9) (1.8) (1.6) (3.5)

기타
19,769 14,514 10,302 10,523 14,103 25,118 25,222 27,467 33,279 20,033 

(19.7) (12.3) (9.9) (7.8) (7.8) (10.3) (7.3) (7.4) (7.7) (8.9)

운송기기 총수출
99,779 
(100)

113,133 
(100)

104,524 
(100)

134,930 
(100)

171,747 
(100)

243,116 
(100)

346,506 
(100)

368,936 
(100)

433,151 
(100)

223,980 
(100)

주: (  ) 안의 숫자는 운송기기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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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 현황

수입의 경우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이 수출보다 더욱 심하다.23) [표 

3-9]에서 보듯이 가공광물의 수입은 2000년 16억 9,000만 달러로 최빈국 

수입의 92.3%까지 차지하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08년 12억 

2,000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67.4%의 높은 수입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금속제품은 2003년 이후부터 수입액이 급증하여 2007년에 7억 달

러, 수입 비중은 34.0%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 3억 8,000만 달러, 수입 

비중은 20.9%로 하락하였다. 2000~08년 동안 가공광물과 금속제품의 수

입 비중은 87.9%로 한국의 최빈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표 3-9. 한국의 산업별 對최빈국의 수입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최빈국

총수입

1,828 
(100)

 997 
(100)

989 
(100)

901 
(100)

1,048 
(100)

1,159 
(100)

1,882 
(100)

2,072 
(100)

1,808 
(100)

1,409 
(100)

1차산품
11 

(0.6)
13 

(1.3)
19 

(1.9)
16 

(1.8)
22 

(2.1)
22 

(1.9)
24 

(1.3)
29 

(1.4)
29 

(1.6)
21 

(1.5)

가공 1차산품
30 

(1.6)
22 

(2.2)
14 

(1.5)
26 

(2.9)
38 

(3.6)
17 

(1.5)
19 

(1.0)
37 

(1.8)
36 

(2.0)
26 

(1.9)

가공광물
1,687 
(92.3)

867 
(87.0)

 863 
(87.2)

 685 
(76.1)

 627 
(59.9)

 717 
(61.8)

1,252 
(66.6)

1,161 
(56.0)

1,218 
(67.4)

1,009 
(71.6)

고무/화학
3 

(0.2)
3 

(0.3)
2 

(0.2)
2 

(0.3)
2 

(0.2)
5 

(0.4)
2 

(0.1)
2 

(0.1)
6 

(0.3)
 3 

(0.2)

가죽제품
15 

(0.8)
16 

(1.6)
14 

(1.4)
20 

(2.2)
28 

(2.7)
27 

(2.4)
27 

(1.4)
36 

(1.7)
38 

(2.1)
 25 
(1.7)

종이/목재
33 

(1.8)
29 

(2.9)
32 

(3.3)
35 

(3.9)
44 

(4.2)
45 

(3.9)
45 

(2.4)
40 

(1.9)
30 

(1.7)
37 

(2.6)

23) 2008년 기준 한국의 대최빈국 총수입에서 상위 10개 품목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8%로 2004
년을 제외하고 분석기간 동안 9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원유의 석유 및 역청유(HS 
270900)는 비록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분석기간 동안 최빈국 총수입의 58.6%를 차지
하였다(부표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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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 계속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의류/직물
21 

(1.2)
21 

(2.1)
21 

(2.2)
26 

(2.9)
37 

(3.5)
27 

(2.4)
41 

(2.2)
58 

(2.8)
63 

(3.5)
35 

(2.5)

비금속광물
0 

(0.0)
1 

(0.1)
1 

(0.1)
0 

(0.0)
0 

(0.0)
1 

(0.1)
1 

(0.0)
0 

(0.0)
1 

(0.1)
1 

(0.0)

금속제품
4 

(0.2)
5 

(0.5)
9 

(0.9)
63 

(7.0)
154 

(14.7)
280 

(24.2)
464 

(24.7)
704 

(34.0)
378 

(20.9)
229 

(16.3)

일반기계
2 

(0.1)
1 

(0.1)
0 

(0.0)
1 

(0.1)
2 

(0.1)
2 

(0.2)
1 

(0.1)
2 

(0.1)
3 

(0.2)
1 

(0.1)

전기기계
5 

(0.3)
3 

(0.3)
3 

(0.3)
2 

(0.2)
2 

(0.1)
3 

(0.3)
2 

(0.1)
2 

(0.1)
5 

(0.3)
3 

(0.2)

운송기기
0 

(0.0)
1 

(0.1)
0 

(0.0)
0 

(0.0)
1 

(0.1)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운송기기

15 
(0.8)

13 
(1.3)

9 
(0.9)

23 
(2.5)

27 
(2.6)

8 
(0.7)

1 
(0.1)

0 
(0.0)

0 
(0.0)

11 
(0.8)

정밀기계
1 

(0.0)
0 

(0.0)
0 

(0.0)
0 

(0.0)
62 

(5.9)
1 

(0.1)
1 

(0.0)
0 

(0.0)
 1 

(0.0)
7 

(0.5)

기타 제조품
1 

(0.0)
1 

(0.1)
1 

(0.1)
1 

(0.1)
2 

(0.2)
2 

(0.2)
2 

(0.1)
1 

(0.0)
1 

(0.0)
1 

(0.1)

주: (  ) 안의 숫자는 최빈국에 대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1) 가공광물

2008년 원유의 석유 및 역청유(HS 270900)의 수입은 2억 5,000만 달

러로 가공광물 산업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 20.6%까지 급락하긴 하였

으나 분석기간 동안 평균 수입액은 8억 3,000만 달러, 수입 비중은 

81.9%에 달한다.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HS 271000)은 수입 비중이 1% 미만으로 미미하였으나 2006년부

터 급증하여 2008년에 수입액 1억 1,000만 달러, 수입 비중은 8.7%를 기

록하였다. 천연가스(HS 271111)의 경우 2007년까지 수입이 전무하다 

2008년 8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입 비중이 68.5%까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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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과 그 정광(HS 260300)은 2004~06년에 원유의 석유 및 역청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던 품목이었으나 2008년에 수입액이 2,000만 

달러, 수입 비중은 1.7%로 점차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다.

❚ 표 3-10. 가공광물 산업의 주요 수입품 ❚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271111 천연가스 - - - - - - - - 835 
(68.5)

93 
(9.2)

270900 석유 및 역청유

(원유에 한함)
1,661 
(98.4)

829 
(95.7)

810 
(93.9)

634 
(92.5)

540 
(86.1)

610 
(85.1)

1,097 
(87.6)

1,002 
(86.3)

251 
(20.6)

826 
(81.9)

271000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

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24)
- 30 

(3.4)
1 

(0.1)
4 

(0.6)
6 

(0.9)
3 

(0.5)
50 

(4.0)
118 

(10.1)
106 
(8.7)

35 
(3.5)

260300 동광과 그 정광
2 

(0.1)
7 

(0.8)
51 

(6.0)
46 

(6.8)
81 

(12.9)
96 

(13.3)
72 

(5.8)
36 

(3.1)
20 

(1.7)
46 

(4.5)

기타
24 

(1.4)
1 

(0.1)
0 

(0.0)
1 

(0.2)
1 

(0.1)
8 

(1.1)
33 

(2.6)
6 

(0.5)
6 

(0.5)
9 

(0.9)

가공광물 총수입
1,687 
(100)

867 
(100)

863 
(100)

685 
(100)

627 
(100)

717 
(100)

1,252 
(100)

1,161 
(100)

1,218 
(100)

1,009 
(100)

주: (  ) 안의 숫자는 가공광물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2) 금속제품

금속제품의 수입도 한 가지 품목에 대해 집중화되어 있는데 분석기간 

동안 정제한 동의 음극과 음극의 형재(HS 740311)의 수입액은 평균 2억 

1,000만 달러로 금속제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8%에 이른다. 정

제한 동의 음극과 음극의 형재 수입은 2001년 138만 달러에서 2007년에

는 6억 8,000만 달러까지 급증하였으나 2008년에는 3억 2,000만 달러로 

하락하였다.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HS 740400)의 수입은 2008년 1,818만 달러로 

24)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 성분으로 되
어 있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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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은 2004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입 비중은 초반 15% 

이상으로 높았으나 감소하여 2008년에는 4.8%에 머물렀다. 이 밖에도 알

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HS 760200) 그리고 코발트의 매트 및 코발

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괴, 웨이스트와 스크랩(HS 810510)은 2000~ 

02년에 높은 수입 비중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8년 현재 1.7% 

(643만 달러), 0.4%(149만 달러)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 표 3-11. 금속제품 산업의 주요 수입품 ❚

(단위: 천 달러)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740311
정제한 동의 음극과 음

극의 형재
-  

1,375 
(25.6)

4,992 
(57.6)

47,018 
(74.4)

143,232 
(93.0)

250,727 
(89.5)

445,728 
(96.0)

676,031 
(96.1)

323,680 
(85.7)

210,309 
(91.8)

7404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696 
(16.2)

959 
(17.9)

1,324 
(15.3)

258 
(0.4)

3,011 
(2.0)

3,188 
(1.1)

7,454 
(1.6)

16,779 
(2.4)

18,180 
(4.8)

5,761 
(2.5)

720449
철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기타 

3 
(0.1)

- - 
0 

(0.0)
642 
(0.4)

12,356 
(4.4)

6 
(0.0)

45 
(0.0)

10,359 
(2.7)

2,601 
(1.1)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941 
(21.9)

495 
(9.2)

431 
(5.0)

386 
(0.6)

519 
(0.3)

1,061 
(0.4)

2,653 
(0.6)

3,568 
(0.5)

6,427 
(1.7)

1,831 
(0.8)

810510

코발트의 매트 및 코발

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

산물, 괴, 웨이스트와 

스크랩, 분

1,618 
(37.6)

1,315 
(24.5)

1,221 
(14.1)

1,622 
(2.6)

5,673 
(3.7)

1,078 
(0.4)

782 
(0.2)

3,068 
(0.4)

1,490 
(0.4)

1,985 
(0.9)

기타
1,045 
(24.3)

1,219 
(22.7)

701 
(8.1)

13,911 
(22.0)

982 
(0.6)

11,689 
(4.2)

7,679 
(1.7)

4,014 
(0.6)

17,558 
(4.6)

6,533 
(2.9)

금속제품 총수입
4,304 
(100)

5,362 
(100)

8,669 
(100)

63,195 
(100)

154,058 
(100)

280,099 
(100)

464,303 
(100)

703,505 
(100)

377,695 
(100)

229,021 
(100)

주: (  ) 안의 숫자는 금속제품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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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 분석

1.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한국은 관세법 제76조 제3항에 근거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

세 공여규정(대통령령 제19810호)｣에 따라 2000년부터 최빈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최

빈국 특혜관세 공여에 필요한 특혜대상 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세율 및 

원산지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정의, 

판정기준,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된 사항 이외의 원산지 인정은 관세법 시행령 제53조의 4규정(원산

지 증명)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물품에 원목, 원면, 

커피원두 등 HS 6단위 기준으로 80개 품목25)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

기에 소고기, 콩, 쌀, 섬유제품, 원유 등은 WTO가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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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권고한 품목이지만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어 제외되었다. 한편  

최빈국의 절대빈곤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은 최빈국 물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결

정하였으며 2006년 6월 홍콩 각료회의 합의를 계기로 한국 역시 최빈국

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26) 이에 2007년 

말 HS 6단위 기준으로 관세품목 75% 수준의 공여 확대 품목을 마련하

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최빈국에 대한 공여는 홍콩 각료회

의 목표치인 97% 수준을 맞추기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개정되어 현재 관세품목의 85% 수준으

로 확대․시행 중에 있다. 

2000 ~ 08년 동안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산업별로 분류

하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다.27) 2008년 개정 전후를 비교해보면 1차

산품과 가공1차산품에 속한 품목에 대한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이를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최빈국 공여 품목이 크

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25)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품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6) 최빈국의 절대빈곤에 따른 국제사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배경과 미국, 일
본, EU 등 주요국의 최빈국 지원에 대한 내용은 2장에서 서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
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27)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 분석을 위해 통계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2000~08
년에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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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품목(2000~08년) ❚

(단위: 개, %)

구분
2000~2007년 2008년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1차산품 11 13.8 11(16) 0.3 

가공1차산품 16 20.0 15(2) 0.4 

가공광물 6 7.5 299 7.9 

고무/화학 6 7.5 800 21.1 

가죽제품 3 3.8 36 1.0 

종이/목재 12 15.0 236 6.2 

의류/직물 12 15.0 498 13.2 

비금속광물 6 7.5 178 4.7 

금속제품 6 7.5 545 14.4 

일반기계 - -　 474 12.5 

전기기계 2 2.5 246 6.5 

운송기기 - - 73 1.9 

기타 운송기기 - -　 54 1.4 

정밀기계 -　 - 180 4.8 

기타 제조품 - -　 140 3.7 

합계 80 100.0 3,785(18) 100.0 

주: 상기의 표는 HS 6단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며,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품목 리스트에 포함된 HS 10단
위 기준 18개 품목(1차산품에 16개, 가공1차산품에 2개)의 경우 괄호 안에 별도로 표시함. 

자료: 저자 작성.

다음 절에서는 한국의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자 하는데, 2000 ~ 08년 동안 이 제도가 활용률(utilization rate)을 효과적으

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히 2008년에 이

루어진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대폭 확대에 따른 최빈국의 한국시장 접근성

이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한국의 대최빈국 지원 정책의 효과를 검

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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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활용률 분석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는 최빈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 확대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 모든 최빈국 수입품이 자동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활용률 분석을 통해 최빈국이 한국의 특

혜관세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의미를 갖는다. 

활용률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혜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품

의 전체 수입액 중에서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율을 의미

한다. 활용률 분석은 국내 연구로는 처음으로 김한성 외(2008)에서 한국 

FTA의 특혜관세 활용 현황 분석을 위해 이용되었다. 활용률 측정을 통해 

특정 무역협정 혹은 FTA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활용률이 0%인 경우 해당 특혜관세제도가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활용률이 100%인 경우는 해당 특혜관세제도가 완벽

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평가하기 위

해 활용률과 더불어 품목적용률(product coverage)과 실용률(utility rate)도 

측정하였다. 품목적용률이란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의 과세대상 총수입액28) 

중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액의 비율로 정의되며,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과의 교역에서 얼마나 많은 교역이 잠재적으로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

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실용률은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의 

과세대상 총수입액 중에서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율로 정

의되며, 이는 최빈국 특혜관세제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품목적용률과 실용률을 함께 측정하는 것은 FTA와 달리 

28) 과세대상 수입액은 ‘dutiable imports’로 전체 수입액 중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수입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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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 특혜관세제도는 일부 제한적인 품목에 한해 특혜관세를 허용하기 때

문에, 특혜관세 혜택의 폭과 실제 과세대상 총수입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특

혜관세 혜택을 받는 수입액 비중 등을 측정하는 것은 해당 특혜관세제도의 

혜택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된다.  

품목적용률, 활용률, 실용률 각각은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품목적용률 
∈국가∈품목




∈국가∈품목

 
×,

  활용률 
∈국가∈품목




∈국가∈품목

  
×,

실용률 
∈국가∈품목




∈국가∈품목

 
×, 

여기서 M은 최빈국으로부터 수입액을 말하며, ‘actually Received ’는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 ‘covered’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입액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에서 제공

한 한국의 수입 데이터를 사용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을 분석해

보았는데, 계절적 요인에 따른 왜곡을 피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활용률을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 기간 동

안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국 리스트는 연도별로 변화가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하여 활용률을 분석하였으며,29) 이 국가들 중에서 특혜관세가 공여된 품

목을 실제로 한국에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활용률의 정

확한 측정을 위해 한국의 관세가 이미 0%인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9) 2000~08년까지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국 리스트는 부록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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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 

한국의 대최빈국 수입에 대한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을 측정한 결과

는 [표 4-2]와 같다. [표 4-2]의 전체 수입액과 과세대상 총수입액은 최빈국 

특혜관세가 공여된 품목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이 이들 품목을 실제로 수입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되었으며, 관세대상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에서 무

관세 품목을 제외한 수입액이다. 

  

❚ 표 4-2.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2000~08년) ❚

(단위: 천 달러, %)

연도

전체

수입액
1)

(A)

과세대상 

수입액
1)

(B)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품목

적용률

(C/B)

활용률

(D/C)

실용률

(D/B)

Covered2)

(C)

Received2)

(D)
2000

(1년차)
910,951.4 901,481.1 35,379.5 8,787.8 3.9 24.8 1.0

2001
(2년차)

722,654.6 709,998.5 37,414.9 8,161.0 5.3 21.8 1.1

2002
(3년차)

795,945.8 795.871.5 40,625.5 9,906.8 5.1 24.4 1.2

2003
(4년차)

497,044.2 479,312.6 89,117.4 52,475.0 18.6 58.9 10.9

2004
(5년차)

752,595.7 750,031.7 202,121.2 139,686.0 26.9 69.1 18.6

2005
(6년차)

951,465.0 943,032.6 299,124.5 244,559.7 31.7 81.8 25.9

2006
(7년차)

2,701,571.7 2,700,295.3 501,241.9 436,984.9 18.6 87.2 16.2

2007
(8년차)

1,869,836.7 1,690,141.7 717,946.9 691,226.9 42.5 96.3 40.9

2008
(9년차)

1,900,595.1 1,708,594.9 1,232,965.9 354,587.8 72.2 28.8 20.8

주: 1) 특혜관세가 공여된 품목이 실제로 수입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함. 
   2) ‘Covered’는 특혜관세가 공여되는 품목의 전체 수입액을 의미하며, ‘Received’은 실제 최빈국 특혜관

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을 의미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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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는 2000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1년차 활용

률은 24.8%, 품목적용률과 실용률은 각각 3.9%, 1.0%로 매우 저조한 수준

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준의 활용 현황은 3년간 비슷하게 유지되는데, 같

은 기간 동안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품목의 수입 비중

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시행 후 4년차가 되는 2003년에는 품목적용률이 

18.6%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활용률과 실용률은 각각 58.9%, 

10.9%를 기록하였다. 활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실용률은 9배 가깝

게 증가한 수치인데, 이를 통해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교역이 전체 교

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액 대비 

특혜관세 혜택을 실제로 받은 수입액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은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의 수입업자가 이 제

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특정물품에 대해 

최빈국에게만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최빈국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

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한국 수입업자가 최빈국 물품을 수입할 유인을 가지

며 수입활용률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 후 8년이 경과한 2007년에 들어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7억 2,000만 달러의 수입액 중 약 6억 9,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수입이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 약 96.3%의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품목적용률과 실용률은 각각 42.5%와 40.9%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수치

는 한국의 대최빈국 교역에서 최빈국 특혜관세제도가 일정 수준 이상 효과

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1]은 한국의 대최빈국 수입(2007

년)을 관세납부 유형별로 구분한 것인데, 할당관세를 신청하는 비중이 

50.3%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최빈국 특혜관세 신청 비중이 약 41%, 나

머지 수입액에는 기준관세, 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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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결국 한국의 대최빈국 수입 중 최빈국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는 

수입의 대부분은 할당관세를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2008년에 이루

어졌는데, 시행 후 처음으로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대폭 확대되었다. 결국 

2008년도 품목적용률은 72.2%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의 수입액은 줄었다. 이에 활용률과 실용률이 모두 크게 낮

아져 각각 28.8%, 20.8%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 그림 4-1. 對최빈국 수입의 관세납부 유형별 구분(2007년) ❚

주: 1) 각 수치는 2007년도 과세대상 수입액 중 관세납부 유형별 비중을 나타냄. 
   2) 한국의 관세구분 코드를 기준으로 기준세율은 A로 분류된 수입액, WTO 협정세율은 C로 분류된 수

입액, APTA는 E1, E2로 분류된 수입액, 할당관세는 P1, P3로 분류된 수입액, FTA 특혜관세는 
FTA1, FTA4, 기타에는 F, I, L, W1, W2, X로 분류된 수입액이 집계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4-3]은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대상 품목의 수입액을 관세납부 유형별

로 구분한 것이다. 실제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이 가장 높은 

2007년을 제외하고 2000 ~ 03년 동안의 기간에는 특혜관세 공여 대상 품목 

중 할당관세를 신청한 수입액 비중이 60 ~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할당

관세를 신청한 수입액 비중은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차차 낮아졌지만 2008년

에 다시 69%로 급증하여 약 8억 5,000만 달러의 수입액에 할당관세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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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밖에 특혜관세 공여 대상 품목의 수입액 중 APTA 

협정세율 혹은 2007년에 발효한 한․ASEAN FTA 협정세율을 신청한 수입

액은 1% 미만에 불과하다.

❚ 표 4-3.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대상 품목의 관세납부 유형별 구분 ❚

(단위: 천 달러)

구분 　기준관세 할당관세 APTA
FTA

특혜관세
기타

최빈국

특혜관세
Covered

2000 5,143.8 21,448.0 0.0 0.0 0.0 8,787.8 35,379.5 

2001 5,060.7 23,972.8 220.5 0.0 0.0 8,161.0 37,414.9 

2002 2,913.5 27,780.0 0.0 0.0 25.3 9,906.8 40,625.5 

2003 1,336.5 35,266.0 38.6 0.0 1.2 52,475.0 89,117.4 

2004 12,196.6 50,137.8 81.2 0.0 19.6 139,686.0  202,121.2  

2005 18,151.6 36,344.8 0.0 0.0 0.0 244,559.7  299,124.5  

2006 33,315.8 30,941.3 0.0 0.0 0.0 436,984.9  501,241.9  

2007 26,667.0 0.0 0.0 17.4 35.6 691,226.9  717,946.9  

2008 22,411.4 850,731.1  2,015.0 617.4 2,603.2 354,587.8  1,232,965.9 

주: 할당관세는 관세구분 코드 중 P1과 P3로 분류된 수입액, FTA 특혜관세는 FTA1, FAS1(한․ASEAN 
FTA 협정세율)으로 분류된 수입액, 기타에는 C(WTO 협정세율)와 W2(농림축산물양허관세)로 분류된 
수입액이 집계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편 지금까지 최빈국 전체로 특혜관세제도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최빈국 중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에는 어떠한 국가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표 4-4]에 2000 ~ 07년 동안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국가별 

수입 비중을 정리해 보았다. 특징적인 것은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국

가가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잠비아로부터 수입액의 비중이 약 81 ~ 96%

에 달해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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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실제 최빈국 특혜관세를 받은 국가별 비중(2000~07년) ❚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방글라데시 0.20 2.94 1.00 1.90 0.81 0.53 0.86 0.34

부르키나파소 9.46 10.42

중앙아프리카 0.05

에티오피아 0.88 2.38 1.36 0.60 0.31 0.15 0.12 0.14

감비아 0.68 0.51 .0.28

기니 0.05

캄보디아 0.60 1.08 2.58 0.00 0.04 0.01

라오스 0.08 0.03 0.12 1.18

라이베리아 0.08

마다가스카르 0.05 0.05 0.01 0.00

말리 84.24 43.46

미얀마 0.09 10.40 16.45 8.35 1.92 1.74 1.72 1.02

모리타니 1.99 0.10 0.15

말라위 1.13 0.98 0.58 2.76

모잠비크 34.43 0.00 0.03

네팔 0.01 0.04 0.00 0.00 0.00

르완다 0.03

솔로몬제도 1.78 7.58

수단 0.68 3.60 3.35 0.84 0.40 0.16 0.05 0.03

탄자니아 0.66 2.88 1.84 1.24 0.12 0.11 0.01 0.22

우간다 0.68 5.57 4.20 1.11 0.89 0.25 0.19

예맨 0.01 0.03

잠비아 9.66 36.43 81.08 94.20 95.64 95.59 85.8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00 ~ 07년 동안 매해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국은 방글라데

시, 에티오피아, 미얀마, 수단, 탄자니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로

부터 수입되는 특혜관세 공여 품목은 커피, 잎담배, 아라비아검, 제재목 및 

합판, 그리고 신발, 재킷류 및 여성용 블라우스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주로 

커피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아라비아검은 수단, 섬유제품은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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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잎담배는 방글라데시와 탄자니아, 제재목 등 목재제품은 미얀마와 

탄자니아 등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대폭 확대된 2008년에는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비아(81.7%), 라오스(8.4%), 말라위(5.7%), 미얀마(1.4%) 순으로 특

혜관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비아로부터 수입된 정제한 동

(HS 740311000), 이 한 품목이 전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수입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8년에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확대되었으나, 

2008년에도 여전히 담배, 잎담배, 제재목, 재킷류(면), 여성용 면블라우스, 

신발류 등에 특혜관세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잎담배는 말라위, 제

재목 및 섬유제품은 미얀마, 담배 및 제재목은 라오스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 그림 4-2. 실제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국가(2008년) ❚

주: 1) 각 수치는 실제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전체 수입액 중 국가별 비중임. 
   2) 기타에는 에티오피아(0.28%), 탄자니아(0.22%), 캄보디아(0.19%), 모잠비크(0.14%), 수단(0.10%), 

마다가스카르(0.01%), 네팔(0.00%) 등이 포함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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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산업별 활용률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 활용 현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금속제품, 의류/직물, 가공1차산품 등 3개 산업의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여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 [표 4-13]에 산업별 품목적용률, 활용률 및 실용률을 측정한 결

과를 기간별로 정리하였는데, 다만 2000 ~ 07년의 경우 특혜관세 공여 품목

이 포함되지 않은 5개 산업(기타 운송기기, 기타 제조품, 운송기기, 일반기계, 

정밀기계)의 활용 현황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렇지만 활용률은 특

혜관세 공여 품목을 수입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5개 산업

의 전체 수입액 및 과세대상 수입액은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집계하였다.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시행 이후 3년간(2000 ~ 03년) 전체 활용률은 20%

대를 기록하는 데 그쳤으나, 2000년에 의류/직물 산업의 활용률이 약 87%, 

2001년에는 금속직물 산업의 활용률이 약 55%, 가공1차산품의 활용률이 

98%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의류/직물 산업의 실용률

(2000년도)이 39%, 금속제품의 실용률(2001년도)은 약 25%, 가공1차산품

(2002년도) 역시 약 26%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들 산업에 속한 최빈국 특

혜관세 적용 대상 품목의 상당 부분에 관세가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공광물과 전기기계 산업의 활용률은 이 기간 동안 모두 0%를 기록하여 

전혀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공광물은 한국의 

대최빈국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데 반해 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

어 전체 활용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이/목재 산업의 경우 2001 ~ 02년 동안 약 70% 이상의 높은 품목

적용률을 기록한 반면 활용률과 실용률이 모두 2% 내외를 기록하여 특혜관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전체 수입액 대비 실제 특혜관세 혜택

을 받은 수입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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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산업별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2000년) ❚

(단위: 천 달러, %)

구분 

전체

수입액

과세대상 

수입액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품목

적용률
활용률 실용률

Covered Received

A B C D C/B D/C D/B

1차산품 10,482.8 10,482.8 1,079.7 183.2 10.3 17.0 1.7

가공1차산품 29,550.1 29,542.6 451.6 60.1 1.5 13.3 0.2

가공광물 773,974.9 773,974.9 0.0 　0.0 0.0 0.0　 0.0　

가죽제품 14,569.3 14,569.3 68.2 17.4 0.5 25.5 0.1

고무/화학 1,574.0 1,574.0 422.4 53.0 26.8 12.6 3.4

금속제품 3,678.9 3,678.9 1,283.5 59.7 34.9 4.7 1.6

기타 운송기기 15,438.4 6,012.9 - -　 - -　 　-

기타 제조품 686.6 664.8 - 　- - 　- 　-

비금속광물 218.6 207.5 49.7 4.0 23.9 8.1 1.9

운송기기 2.0 2.0  - - - -　 　-

의류/직물 21,091.1 21,091.1 9,495.6 8,234.1 45.0 86.7 39.0

일반기계 831.7 831.7  - 　- - 　- 　-

전기기계 5,017.5 5,013.6 318.3 0.0　 6.3 　0.0 0.0　

정밀기계 545.4 545.4  - 　- - 　- 　-

종이/목재 33,290.1 33,289.4 22,210.5 176.3 66.7 0.8 0.5

총합계 910,951.4 901,481.1 35,379.5 8,787.8 3.9 24.8 1.0

주: 1) 특혜관세가 공여된 품목이 실제로 수입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함. 
   2) ‘Covered’는 특혜관세가 공여되는 품목의 전체 수입액을 의미하며, ‘Received’은 실제 최빈국 특혜관

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을 의미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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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산업별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2001년) ❚

(단위: 천 달러, %)

구분

전체

수입액

과세대상

수입액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품목

적용률
활용률 실용률

Covered Received

A B C D C/B D/C D/B

1차산품 11,298.0 11,298.0 1,026.1 430.5 9.1 41.9 3.8

가공1차산품 21,841.7 21,839.3 1,873.8 912.7 8.6 48.7 4.2

가공광물 596,739.5 596,739.5 0.0 0.0 0.0　 　0.0 0.0　

가죽제품 16,227.1 16,227.1 349.3 120.7 2.2 34.5 0.7

고무/화학 3,207.4 3,206.9 1,168.0 0.0 36.4 0.0　 0.0　

금속제품 4,907.8 4,907.8 2,251.8 1,242.3 45.9 55.2 25.3

기타 운송기기 12,834.9 236.0 - - -　 -　 　-

기타 제조품 613.9 591.0 -　 -　 -　 -　 -　

비금속광물 353.8 339.6 89.1 35.3 26.3 39.6 10.4

운송기기 700.5 700.5 - - 　- -　 -　

의류/직물 21,155.5 21,155.5 12,106.4 5,248.3 57.2 43.4 24.8

일반기계 1,169.4 1,169.4 - - 　- -　 -　

전기기계 2,384.9 2,369.0 191.7 0.0 8.09　 0.0　 0.0　

정밀기계 269.7 269.7 - - -　 -　 -　

종이/목재 28,950.5 28,949.3 18,358.6 171.2 63.4 0.9 0.6

총합계 722,654.6 709,998.5 37,414.9 8,161.0 5.3 21.8 1.1

주: 1) 특혜관세가 공여된 품목이 실제로 수입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함. 
   2) ‘Covered’는 특혜관세가 공여되는 품목의 전체 수입액을 의미하며, ‘Received’은 실제 최빈국 특혜관

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을 의미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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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산업별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2002년) ❚

(단위: 천 달러, %)

구분

전체

수입액

과세대상

수입액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품목

적용률
활용률 실용률

Covered Received

A B C D C/B D/C D/B

1차산품 16,534.3 16,534.3 1,362.7 526.8 8.2 38.7 3.2 

가공1차산품 14,273.8 14,273.8 3,847.9 3,772.4 27.0 98.0 26.4 

가공광물 684,820.8  684,820.8  0.0　 0.0　 0.0　 　0.0 0.0　

가죽제품 13,998.9 13,998.9 0.0　 0.0　 0.0　 0.0　 0.0　

고무/화학 1,591.5 1,531.5 999.3 93.6 65.3 9.4 6.1 

금속제품 8,011.9 8,011.9 4,992.2 4,670.3 62.3 93.6 58.3 

기타 운송기기 159.3 153.4 -　 　- -　 　- -　

기타 제조품 526.8 520.3 - 　- 　- 　- 　-

비금속광물 536.3 536.3 104.2 52.6 19.4 50.5 9.8 

운송기기 51.4 51.4 　- -　 -　 　- 　-

의류/직물 20,138.2 20,138.2 10,737.4 572.0 53.3 5.3 2.8 

일반기계 418.6 418.6 　- -　 　- -　 　-

전기기계 2,188.8 2,188.6 231.8 0.0　 10.6 0.0　 　0.0

정밀기계 224.4 224.4 　- -　 　- -　 -　

종이/목재 32,470.9 32,469.1 17,083.7 217.1 52.6 1.3 0.7 

총합계 795,945.8  795,871.5  39,359.1 9,905.0 4.9 25.2 1.2 

주: 1) 특혜관세가 공여된 품목이 실제로 수입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함. 
   2) ‘Covered’는 특혜관세가 공여되는 품목의 전체 수입액을 의미하며, ‘Received’은 실제 최빈국 특혜관

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을 의미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03년도 산업별 최빈국 특혜관세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금속제품의 활

용률이 100%를 기록하였으며, 가공1차산품 역시 약 98%의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금속제품의 경우 4,900만 달러의 과세대상 수입액 중 4,600만 

달러가 모두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으며, 품목적용률과 실용률 모두 94%로 

모두 높다. 이러한 현상은 2003년부터 잠비아로부터 수입되는 동 제품의 특

혜관세 활용률이 높아지고 수입 비중 또한 높은 만큼 금속제품 산업 전체의 

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공1차산품은 품목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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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용률이 약 15%에 머물러 여전히 수입액의 많은 부분에 기준관세가 부

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특혜관세 

활용 측면에서 매우 저조한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가공광물, 가죽제품, 전기

기계 산업의 활용률과 실용률이 모두 0%이며, 고무/화학 산업의 활용률은 

0.1%, 실용률은 0%를 기록하는 등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8. 산업별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2003년) ❚

(단위: 천 달러, %)

구분

전체 

수입액

과세대상

수입액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품목

적용률
활용률 실용률

Covered Received

　A B C　 D　 C/B　 D/C　 D/B　

1차산품 9,486.3 9,486.3 1,473.9 673.0 15.5 45.7 7.1 

가공1차산품 25,637.1 25,634.8 3,983.2 3,900.3 15.5 97.9 15.2 

가공광물 308,302.6 308,302.6 0.0　 　0.0 0.0　 　0.0 0.0　

가죽제품 19,710.7 19,710.7 　0.0 0.0　 　0.0 0.0　 　0.0

고무/화학 2,190.9 2,190.9 703.0 0.5 32.1 0.1 0.0 

금속제품 49,387.5 49,387.5 46,223.4 46,223.4 93.6 100.0 93.6 

기타 운송기기 17,835.3 154.1 　- -　 　- 　- 　-

기타 제조품 748.1 746.2 　- 　- 　- 　- 　-

비금속광물 335.7 331.2 62.0 10.2 18.7 16.4 3.1 

운송기기 4.8 4.8 　- -　 　- 　- 　-

의류/직물 25,720.7 25,720.7 11,684.5 1,033.0 45.4 8.8 4.0 

일반기계 407.4 407.4 　- 　- 　- 　- 　-

전기기계 1,769.3 1,769.3 126.6 0.0　 7.2 0.0　 0.0　

정밀기계 142.2 142.2 　- 　- -　 　- 　-

종이/목재 35,365.6 35,323.8 24,860.6 634.5 70.4 2.6 1.8 

총합계 497,044.2 479,312.6 89,117.4 52,475.0 18.6 58.9 10.9 

주: 1) 특혜관세가 공여된 품목이 실제로 수입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함. 
   2) ‘Covered’는 특혜관세가 공여되는 품목의 전체 수입액을 의미하며, ‘Received’은 실제 최빈국 특혜관

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을 의미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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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시행 5년차(2004년)에는 비금속광물, 가공1차산품, 

금속제품 등 3개 산업의 활용률이 각각 98.2%, 93.3%, 9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35.4%를 기록한 1차산품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활용률은 매

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후 2005~07년 동안의 활용 현황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같은 기간 의류/직물 산업의 활용률이 2005년과 2006년에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2007년 기준 약 72%를 기록하였으며 종이/목재 산업의 

경우 2007년도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수입액이 다른 해에 비해 크게 감소하

여 품목적용률이 크게 낮아진 것이 특징적이다. 

❚ 표 4-9. 산업별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2004년) ❚

(단위: 천 달러, %)

구분

전체

수입액

과세대상

수입액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품목

적용률
활용률 실용률

Covered Received

A B C D C/B D/C D/B

1차산품 20,182.4 20,182.4 1,273.8 451.3 6.3 35.4 2.2 
가공1차산품 37,895.0 37,894.7 4,157.1 3,880.0 11.0 93.3 10.2 
가공광물 423,651.9 423,651.9  0.0 0.0　 　0.0 　0.0 　0.0
가죽제품 28,429.5 28,429.5 0.0 　0.0 　0.0 　0.0 　0.0
고무/화학 1,952.2 1,951.1 671.1 0.0　 34.4 0.0　 0.0　
금속제품 152,932.7 152,932.7  143,232.5  133,026.4  93.7 92.9 87.0 
기타 운송기기 2,487.3 85.7 　- 　- 　- 　- 　-
기타 제조품 1,923.1 1,916.6 　- 　- 　- 　- 　-
비금속광물 278.2 278.2 39.2 38.5 14.1 98.2 13.8 
운송기기 92.4 92.4 　- 　- -　 　- 　-
의류/직물 36,582.0 36,582.0 19,630.5 1,752.9 53.7 8.9 4.8 
일반기계 519.3 519.3 　- 　- 　- 　- 　-
전기기계 1,314.8 1,285.2 123.9 0.0　 9.6 0.0　 0.0　
정밀기계 125.3 125.3 　- 　- -　 　- 　-
종이/목재 44,229.5 44,104.5 32,993.2 536.9 74.8 1.6 1.2 
총합계 752,595.7 750,031.7  202,121.2  139,686.0  26.9 69.1 18.6 

주: 1) 특혜관세가 공여된 품목이 실제로 수입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함. 
   2) ‘Covered’는 특혜관세가 공여되는 품목의 전체 수입액을 의미하며, ‘Received'은 실제 최빈국 특혜관

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을 의미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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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0. 산업별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2005년) ❚

(단위: 천 달러, %)

구분 　

전체 

수입액

과세대상

수입액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품목

적용률
활용률 실용률

Covered Received

A B C D C/B D/C D/B

1차산품 15,990.6 15,990.6 1,931.4 447.3 12.1 23.2 2.8 

가공1차산품 16,666.4 16,666.4 5,198.2 4,743.8 31.2 91.3 28.5 

가공광물 530,704.4 530,704.4 　0.0 　0.0 　0.0 　0.0 0.0　

가죽제품 27,365.8 27,365.8 0.0 0.0 　0.0 0.0 0.0

고무/화학 4,487.3 4,487.3 660.4 0.0 14.7 0.0 0.0 

금속제품 270,353.1 270,353.1 250,727.2 235,830.0 92.7 94.1 87.2 

기타 운송기기 8,323.5 102.8 - 　- 　- 　- 　-

기타 제조품 2,265.5 2,224.5 　- 　- 　- 　- 　-

비금속광물 351.6 334.1 211.7 199.3 63.3 94.2 59.6 

운송기기 39.4 39.4 　- 　- 　- 　- 　-

의류/직물 26,958.6 26,958.6 8,342.7 2,900.9 30.9 34.8 10.8 

일반기계 912.2 912.2 　- 　- 　- 　- 　-

전기기계 1,519.7 1,513.0 7.0 0.0 0.5 0.0 0.0 

정밀기계 223.7 223.7 　- 　- 　- 　- 　-

종이/목재 45,303.3 45,156.8 32,046.0 438.4 71.0 1.4 1.0 

총합계 951,465.0 943,032.6 299,124.5 244,559.7 31.7 81.8 25.9 

주: 1) 특혜관세가 공여된 품목이 실제로 수입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함. 
   2) ‘Covered’는 특혜관세가 공여되는 품목의 전체 수입액을 의미하며, ‘Received'은 실제 최빈국 특혜관

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을 의미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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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1. 산업별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2006년) ❚

(단위: 천 달러, %)

구분　

전체

수입액

과세대상

수입액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품목

적용률
활용률 실용률

Covered Received

A B C D C/B D/C D/B

1차산품 22,018.2 22,018.2 2,639.1 1,153.0 12.0 43.7 5.2 

가공1차산품 14,620.4 14,620.4 3,812.6 3,407.8 26.1 89.4 23.3 

가공광물 2,077,080.4 2,077,080.4 3,280.6 0.0 0.2 0.0 0.0 

가죽제품 26,784.2 26,784.2 0.0 0.0 0.0 0.0 0.0

고무/화학 588.5 588.5 167.0 0.0 28.4 0.0 0.0 

금속제품 467,548.5 467,548.5 448,006.5 421,303.3 95.8 94.0 90.1 

기타 운송기기 1,333.0 217.3 　- 　- 　- 　- 　-

기타 제조품 2,236.2 2,158.2 　- 　- 　- 　- 　-

비금속광물 640.1 640.1 379.8 223.3 59.3 58.8 34.9 

운송기기 22.5 22.5 　- 　- 　- 　- 　-

의류/직물 41,462.0 41,462.0 14,272.3 10,178.2 34.4 71.3 24.5 

일반기계 953.9 953.9 　- 　- 　- 　- 　-

전기기계 1,100.8 1,100.8 　0.0 　0.0 　0.0 　0.0 0.0

정밀기계 189.8 189.8 　- 　- 　- 　- 　-

종이/목재 44,993.3 44,910.7 28,684.0 719.3 63.9 2.5 1.6 

총합계 2,701,571.7 2,700,295.3 501,241.9 436,984.9 18.6 87.2 16.2 

주: 1) 특혜관세가 공여된 품목이 실제로 수입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함. 
   2) ‘Covered’는 특혜관세가 공여되는 품목의 전체 수입액을 의미하며, ‘Received'은 실제 최빈국 특혜관

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을 의미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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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2. 산업별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2007년) ❚

(단위: 천 달러, %)

구분

전체

수입액

과세대상

수입액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품목

적용률
활용률 실용률 

Covered Received

A B C D C/B D/C D/B

1차산품 21,963.5 21,963.5 5,408.1 2,166.3 24.6 40.1 9.9 
가공1차산품 32,487.1 32,487.1 27,548.9 24,192.2 84.8 87.8 74.5 
가공광물 1,003,146.4 849,817.8 4.8 0.0 0.0 0.0 0.0 
가죽제품 36,155.9 36,155.9 　0.0 0.0 0.0 0.0 0.0
고무/화학 2,163.9 2,086.5 1,569.3 0.0 75.2 0.0 0.0 
금속제품 699,248.7 674,878.9 671,758.6 657,156.2 99.5 97.8 97.4 
기타 운송기기 213.7 211.3 　- 　- - 　- 　-
기타 제조품 639.7 620.0 　- 　- 　- 　- 　-
비금속광물 426.1 426.1 184.9 0.0 43.4 0.0 0.0 
운송기기 2.5 2.5 　- 　- 　- 　- 　-
의류/직물 56,600.6 56,410.9 9,666.6 6,933.2 17.1 71.7 12.3 
일반기계 930.7 930.7 　- 　- 　- 　- 　-
전기기계 687.3 584.0 0.0 　0.0 　0.0 　0.0 　0.0
정밀기계 116.6 116.6 　- 　- 　- 　- 　-
종이/목재 15,054.0 13,450.0 1,795.0 779.1 13.3 43.4 5.8 
총합계 1,869,836.7 1,690,141.7 717,936.3 691,226.9 42.5 96.3 40.9 

주: 1) 특혜관세가 공여된 품목이 실제로 수입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함. 
   2) ‘Covered’는 특혜관세가 공여되는 품목의 전체 수입액을 의미하며, ‘Received’은 실제 최빈국 특혜관

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을 의미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08년에는 품목적용률의 전반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7년과 마찬가

지로 금속제품, 가공1차산품, 의류/직물 등 일부 산업에 속한 품목이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공광물 산업의 경우 2000 ~ 07년 동안 

품목적용률이 최대 0.2%를 기록한 것이 전부였으나 2008년에는 70.5%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활용률과 실용률은 0%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운송기기,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산업 등도 비슷하다. 2008년

의 활용률과 실용률이 0%에 그친 것은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품목 확대에 

대한 정보를 수입업자가 알지 못해 활용이 저조했던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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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만 품목적용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최빈국 특혜관세 혜

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만큼 향후 활용률과 

실용률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죽제품, 기타 운송기기, 1차산품, 의류/직물 산업의 경우 2008년도 

품목적용률이 각각 1.4%, 2.5%, 15.3%, 21.5%로 여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운송기기 산업의 경우 최빈국과

의 교역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나, 가죽제품, 1차산품과 의류/직물 산업

의 경우 최빈국과의 교역 비중이 가공광물과 금속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산

업에 비해 높은 편인 만큼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특혜관세 공여 확대가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 표 4-13. 산업별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2008년) ❚

(단위: 천 달러, %)

구분 
전체

수입액

과세대상

수입액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품목

적용률
활용률 실용률

Covered Received

1차산품 28,455.2 28,454.4 4,349.0 1,092.6 15.3 25.1 3.8
가공1차산품 35,717.8 35,717.8 28,979.4 25,907.8 81.1 89.4 72.5
가공광물 1,319,572.0 1,192,908.4 840,641.9 0.0　 70.5 0.0 0.0
가죽제품 38,037.9 38,037.9 517.4 10.5 1.4 2.0 0.0
고무/화학 6,092.2 4,113.2 3,826.9 　0.0 93.0 0.0 0.0
금속제품 371,380.8 335,223.2 333,714.4 318,497.1 99.5 95.4 95.0
기타 운송기기 409.6 187.4 4.7 　0.0 2.5 0.0 0.0
기타 제조품 576.5 521.7 147.2 　0.0 28.2 0.0 0.0
비금속광물 496.1 496.1 419.8 15.4 84.6 3.7 3.1
운송기기 35.5 35.5 31.0 　0.0 87.4 0.0 0.0
의류/직물 62,568.8 61,997.6 13,312.0 7,755.3 21.5 58.3 12.5
일반기계 2,687.9 2,687.9 2,373.2 　0.0 88.3 0.0 0.0
전기기계 3,524.4 1,472.5 1,275.0 　0.0 86.6 0.0 0.0
정밀기계 528.6 528.6 455.6 　0.0 86.2 0.0 0.0
종이/목재 30,511.7 6,212.5 2,918.4 1,309.2 47.0 44.9 21.1
총합계 1,900,595.1 1,708,594.9 1,232,965.9 354,587.8 72.2 28.8 20.8

주: 1) 특혜관세가 공여된 품목이 실제로 수입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함. 
   2) ‘Covered’는 특혜관세가 공여되는 품목의 전체 수입액을 의미하며, ‘Received’은 실제 최빈국 특혜관

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을 의미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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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는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전체 수입액(2008

년 기준)을 관세납부 유형 및 산업별로 구분한 것으로, 각 산업별 평균 관세 

및 무역 비중과 신청 건수를 함께 정리하였다. 총 2,544건 중 1,448건에 기

준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최빈국 특혜관세는 578건, FTA 특혜관세는 54건이

고 할당관세는 50건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전체 

수입액 중 할당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가장 높고, 실제 최빈국 특

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 비중은 약 29%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

액에는 기준세율, APTA, FTA 특혜관세 등이 적용되고 있다.

❚ 표 4-14.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관세납부 유형 및 산업별 구분(2008년) ❚

구분
평균

관세

기준세율 할당관세
FTA특혜

관세
APTA

최빈국특

혜관세
기타 전체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1차산품 4.00 0.26 166 0.00 0 0.00 2 0.00 0 0.09 28 0.00 0 0.35 196
가공1차산품 9.51 0.25 60 0.00 0 0.00 0 0.00 0 2.10 55 0.00 0 2.35 115
가공광물 1.85 0.01 14 68.17 19 0.00 0 0.00 0 0.00 0　 0.00 0 68.18 33
가죽제품 1.36 0.00 4 0.00 3 0.00 0 0.04 19 0.00 1 0.00 0 0.04 27
고무/화학 5.63 0.19 68 0.10 3 0.00 0 0.00 0 0.00 　0 0.02 37 0.31 108
금속제품 3.55 0.50 46 0.72 23 0.00 1 0.00 0 25.83 158 0.00 3 27.07 231
기타 운송기기 5.00 0.00 1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기타 제조품 5.63 0.01 4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6 0.01 56
비금속광물 4.67 0.03 35 0.00 1 0.00 0 0.00 0 0.00 3 0.00 1 0.03 40
운송기기 8.50 0.00 3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0.00 4
의류/직물 8.20 0.30 742 0.00 0 0.02 36 0.13 99 0.63 288 0.00 0 1.08 1165
일반기계 3.39 0.10 43 0.00 0 0.00 0 0.00 0 0.00 　0 0.09 88 0.19 131
전기기계 3.07 0.06 52 0.00 0 0.00 0 0.00 0 0.00 　0 0.05 113 0.10 165
정밀기계 5.71 0.01 19 0.00 0 0.00 0 0.00 0 0.00 　0 0.03 12 0.04 31
종이/목재 3.97 0.10 155 0.00 1 0.02 15 0.00 0 0.11 45 0.01 25 0.24 241
총합계 5.56 1.82 1448 69.00 50 0.05 54 0.16 118 28.76 578 0.21 296 100.0 2544

주: 1) 평균 관세는 각 산업별 기준세율을 단순 평균한 값이며, 각 산업별․관세 유형별 비중은 최빈국 특
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전체 수입액(2008년 기준 약 12억 달러)에 대한 비중이며, 건수는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것임.   

   2) 기타에는 관세 코드 중 ‘C’로 구분된 WTO 협정세율이 집계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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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표에 따르면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 중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대부분은 건당 평균 수입액이 매우 미비한 것이 특

징이며, 이들 품목은 주로 의류/직물, 1차산품, 그리고 종이/목재 산업 등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직물 산업에 부과되는 기준세율의 평균값

은 8.2%로 여타 산업에 비해 관세율이 높은 반면 최빈국 특혜관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건당 수입액 규모가 작아 최빈국 특혜관세 신청에 따른 

혜택이 적고, 이에 따라 최빈국 특혜관세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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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개요 및 활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빈국의 절대빈곤 축소를 위한 국제사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2008년에 

크게 확대하였다. 이에 품목 확대 전후를 기준으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제도의 활용 현황을 기간별, 국가별,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현황의 특징은 특정 품목과 

일부 국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2007년 이전과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크게 확대된 

2008년과 비교해볼 때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최빈국 수

입품에 대한 한국의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본다면 2008년에 이루어진 특혜관

세 공여 대상 품목 확대는 최빈국에 대한 한국의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데 긍

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시장접근 향상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관세 혜택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

이나,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

한 특혜관세 혜택이 늘어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최빈국의 수출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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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빈국의 경제상황이나 규모,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최빈국의 수출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대최빈국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빈국의 

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활용 현황의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그림 

5-1]에서는 주요국의 활용 현황30)과 비교해보았다.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은 GSP 제도를 통해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는데, 국가별 

제도의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전반적으

로 이들 국가의 활용 현황이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활용 현황

은 이에 비해 더욱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최빈국의 한

국시장 접근을 증진시키는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본 장에서는 활용률과 실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

서 고려해보고자 한다. 

❚ 그림 5-1. 국가별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 비교 ❚

주: 일본, 미국, EU, 캐나다의 활용률과 실용률은 UN 보고서(2003)에서 인용한 것으로 2001년 측정치이며, 
한국의 경우 2008년 측정치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30)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주요국의 GSP 제도를 통해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현황을 조사한 
UN 보고서(UNCTAD/ITCD/TSB/2009/8)의 가장 최근 자료(2001년 기준)를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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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활용 제고를 위해 첫째로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의 수혜를 결정짓는 원산지규정의 완화 조치 그리고 둘째로는 최빈국의 

공급 여건을 고려한 품목의 확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한국 역시 최빈국 수입품

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수량제한도 적용하지 않는 만큼 낮은 활용률을 기

록하는 것과 관련해서 원산지규정의 복잡성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따르는 비

용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이미 많은 보고서에서 지적

되고 있는 사안으로 [표 5-1]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해보았다. 

❚ 표 5-1. 국가별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

구분

품목별 

원산지규정 마련 

여부

원산지 결정기준 부가가치비율 원산지증명서  

EU Yes

2단위 세번변경,
특정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혹은 위 3개 

기준의 결합조건  

역외산 비율 

(maximum imported 
inputs) 5, 20, 25, 
30, 40, 47.5, 50% 

GSP-FORM A
(정부기관의 날인 

요구)

일본 Yes

2단위 세번변경,
특정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혹은 위 3개 

기준의 결합조건 

역외산 비율 

(maximum imported 
inputs) 5, 20, 25, 
30, 40, 47.5, 50%

GSP-FORM A
(상공회의소 날인 

인정)

미국 No
부가가치기준

(역내산 조달비율: minimum 
local content requirement)

최소 역내산 비율 

35%
No certificate of 
origin required

캐나다

No
(섬유․의류제품 

제외)

부가가치기준

(역내산 조달비율: minimum 
local content requirement)

최소 역내산 비율

40%
Self certification 

possible

한국 No 부가가치기준
역내산 비율 

50%

원산지증명서 요구 

(정부기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 

날인 인정) 

자료: UNCTAD/ITCD/TSB/2003/8 p. 73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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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 일본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

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 캐나다, 한국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대

신 부가가치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부가

가치 계산에 필요한 기준 가격 등에서 국가별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원산지 인정기준으로 각각 35%, 40%의 부가가치기준

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역내산 조달비율(minimum local content 

requirement)는 GSP 수혜국의 원자재 가액과 가공공정의 직접비용31)이 기

준이 되는데, 미국을 예로 들면 GSP 수혜국의 원자재 가액과 가공공정의 직

접비용 합이 해당 품목의 미국세관 통과 시 평가액(appraised value)의 35% 

이상이 되어야만 GSP 수혜자격이 주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

한 물품을 원자재로 하여 수출국 영토 안에서 최종적으로 제조․가공된 물

품에 대해 당해 원자재 가격이 최종 생산물 본선인도가격의 50%를 초과하

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특혜관세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단 최종생산물에 한

국산 물품이 원자재로 포함된 경우 그 가격을 원자재 산정가격에서 제외하

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류 관련 요구 사항에도 각 국가별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현행법상 한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류에 당해 물품의 기호, 번호, 품

명, 수량, 가격, 생산지, 수출자 및 수입자가 기재되어야 하고 당해 원산지 

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관공서 혹은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

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32) 한편 일본과 EU는 GSP-Form A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EU는 국가기관의 날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는 

31) 원자재 가액은 (i) 원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실제비용, (ii) 원자재를 제조업자의 공장에 운송하는 데 
발생한 운임, 보험, 포장 및 모든 비용, (iii) 실제로 소모나 손상된 비용, (iv) 원자재에 부과된 조세 
및 관세로 정의되며, 가공공정의 직접비용은 특정 상품의 성장, 생산, 제조 또는 조립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거나 합리적으로 할당된 비용을 의미한다.

32)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규정 제5조 4항 및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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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은 상공회의소 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원산지증

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는 자율증명(self certification)방

식을 허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국별 원산지규정

의 복잡성은 결국 최빈국 수출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특정 국가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

하더라도 여타 국가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발

생할 수 있으며 이는 최빈국 수출자에게 추가적인 조정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 의한 몇몇 제도의 개선과 원산지규정 적용의 단순화

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공여국의 원산지규정은 상이한 것으

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 역시 최빈국 수입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보다 단순화하고,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부가가치

비율의 완화, 원산지증명서 요구조건의 예외 인정, 누적기준 등의 도입을 검

토해볼 수 있다. 

GSP 제도를 통해 최빈국에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국가 대부분은 개도국에 

비해 최빈국에 적용하는 부가가치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최빈국에게 50%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APTA(아시아․태

평양 무역협정), GSTP 등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도국 간 특혜

무역협정에서 이미 최빈국 회원국에게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APTA에서는 부가가치가 45% 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

빈국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35%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

다. 또한 GSTP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가 50% 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하되 최

빈국에 대해서는 40%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적정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최빈국

에 적용하는 역내산 인정비율을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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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캐나다 등은 이미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시 GSP-Form  

A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EU 또한 최빈국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요구에 대

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기존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으로 인해 EU로 수출

하는 국가의 산업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인해 투자가 심각하게 저해되는 경우, 고용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미

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치로 EU 내에서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등 4개국의 특정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면제되었

다.33) 반면 한국은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

는데, 과도한 서류절차는 최빈국이 특혜관세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들 국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품목에 한해 원산지증

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조치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최빈국의 특혜관세 수혜를 높이는 방안으로 또한 누적기준 도입이 들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은 APTA, GSTP 등 개도국 간 특혜무역협정과 FTA 협

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EU의 경우 ASEAN 회원국,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

(CACM), 안데안 공동체(Andean community),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SAARC) 등 4개 지역에 한해 여러 국가에서 행해진 모든 부가가치 및 제

조가공공정을 1개국으로 간주하는 지역적 누적(regional cumulation)을 인정

하고 있다. 일본 역시 ASEAN 회원국에서 생산된 재화의 경우 ASEAN을 

단일 수혜국으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누적기준 인정은 최빈국의 특혜관세 혜

택 적용을 촉진하며, 원산지규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한국 역시 최

빈국 수입품에 대한 누적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최빈국의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특혜관세제

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완화와 함께 최빈국의 

33) UNCTAD/ITCD/TSB/Misc.25(1998)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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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능력을 고려한 특혜 공여 품목을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한

국은 2008년부터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들어 품목적용률이 크게 높아진 산업으로 가공광물, 운송기기,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산업의 경우 2008년 

이전에는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전혀 없거나,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수입량

이 매우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8년에 이루어진 특혜관세 공여 품

목의 확대로 인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입액이 70~93%까지 

증가한 만큼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활용률과 실용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최빈국의 공급 여건을 고려한다면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산업의 품목 확대보다는 최빈국이 관심을 가지는 품목이 특혜관세 공여 대

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품목으로 농산품과 섬유/의류 제품을 들 

수 있다. 한편 2008년에 이루어진 품목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별로 1

차산품, 가공1차산품, 가죽제품 등 최빈국이 관심을 가지는 품목이 포함된 

산업의 품목 확대가 미진하게 이루어졌는데, 최빈국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확대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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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적용 국가

❚ 부록 표 2-1. 2000~01년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국 ❚

지역 국가

아시아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얀마․부탄․키리바시․라오스․몰디브․네

팔․사모아․투발루․바누아투․솔로몬제도․예멘  

아프리카

앙골라․베냉․부르키나파소․부룬디․카보베르데․중앙아프리카공화국․차드․코모로․

지부티․적도기니․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레소토․라이베

리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타니․모잠비크․니제르․르완다․상투메프린시

페․시에라리온․소말리아․수단․탄자니아․토고․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   

아메리카 아이티 

❚ 부록 표 2-2. 2002~06년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국 ❚

지역 국가

아시아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얀마․부탄․키리바시․라오스․몰디브․네

팔․사모아․투발루․바누아투․솔로몬제도․예멘  

아프리카

앙골라․베냉․부르키나파소․부룬디․카보베르데․중앙아프리카공화국․차드․코모

로․지부티․적도기니․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레소토․

라이베리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타니․모잠비크․니제르․르완다․상투

메프린시페․시에라리온․소말리아․수단․탄자니아․토고․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세네갈      

아메리카 아이티 

❚ 부록 표 2-3. 2007년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국 ❚

지역 국가

아시아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얀마․부탄․키리바시․라오스․몰디브․네

팔․사모아․투발루․바누아투․솔로몬제도․예멘․동티모르 

아프리카

앙골라․베냉․부르키나파소․부룬디․카보베르데․중앙아프리카공화국․차드․코모

로․지부티․적도기니․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레소토․

라이베리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타니․모잠비크․니제르․르완다․상투

메프린시페․시에라리온․소말리아․수단․탄자니아․토고․우간다․잠비아․세네갈 

아메리카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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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2-4. 2008년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국 ❚

지역 국가

아시아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얀마․부탄․키리바시․라오스․몰디브․네

팔․사모아․투발루․바누아투․솔로몬제도․예멘․동티모르 

아프리카

앙골라․베냉․부르키나파소․부룬디․카보베르데․중앙아프리카공화국․차드․코모

로․지부티․적도기니․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레소토․

라이베리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타니․모잠비크․니제르․르완다․상투

메프린시페․시에라리온․소말리아․수단․탄자니아․토고․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세네갈      

아메리카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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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용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1. Exporter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Certificate of Origin for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Importer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4. For official use

5. HS code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Invoice No. 
and Date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from

  .................................................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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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General Conditions
To qualif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b) comply with the rules of origin set out in Article 5 of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c) be consigned directly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as 
consigned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ⅰ) if it is proved that the product just passes through a 
non-originating territory for geographical reasons or is 
transshipped or temporarily stored in a bonded area of a 
non-originating territory; or

  (ⅱ) the products re-exported into Korea after exported to a 
non-originating territory for display at exhibitions or fairs.

2. Entries to be made in box 8
Preferential products must be wholly or part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et 
out in paragraph 1 and 2 of Article 5 of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a) wholly produced or obtained products: enter the letter "A" in box 8.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B" in 

box 8. Entry of letter "B" sh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inputs originating from other countries than the exporting 
country or of undetermined origin,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price of the exported products; (example "B" 4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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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 특혜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 일반조건

   최빈개발도상국의 수출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의한 특혜

품목이어야 합니다.
   나. 대한민국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의한 원산

지규정(제5조)을 충족하여야 하며, 운송되는 각 물품은 각각 원산지

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봅니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 또

는 비원산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

음이 인정되는 경우

      (2) 박람회․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비원산지로 수출되었다가 

행사종료 후 대한민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2. 제8호란의 기재 방법

   특혜수혜품목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의한 원산

지규정을 충족시키는 수출국의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제5조 제1항)
과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제5조제2항)입니다.

  가.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완전생산기준)은 제8란에 A를 기재합니다.
  나.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부가가치기준)은 제8란에 B를 기재하되, 

B 뒤에는 비수출국가로부터 구입한 원재료가격이나 원산지 미상의 

원재료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FOB)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합

니다(예: B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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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Study on Korea's Preferential Scheme 
for LDCs

Mee Jin Cho and Min-Sung Kim

At the 1996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it was agreed to provide 

the special trade preferences for LDCs, for example duty-free and quota-free 

(DFQF) market access on autonomous basis. This DFQF scheme is aimed at 

improving the overall capacity for LDCs to respond to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trading system. Since then, several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undertaken to provide more favorable market access conditions for 

LDCs. 

The DFQF scheme of Korea entered into effect on 1 January 2000 and 

Korea was the first developing country to provide duty-free access to all 

LDCs on 80 tariff lines at the 6-digit HS code level. In response to the 

Hong Kong proposal, Korea introduced the new DFQF scheme in January 

2008 by expanding the product coverage up to 75 percent of the all tariff 

lines. Hence, LDCs enjoy tariff preference on 3,790 tariff lines at the 6-digit 

HS level.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is new scheme by calculating the 

utilization rates, product coverages, and utility rates, and propose the possibl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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